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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a Nurture Program for Holistic Discipleship: A Case Study Based on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proposes a new model for holistic discipleship training by 
overviewing the history, accomplishments, and limits of such training in the 
Korean church and introducing “A Clinical Discipleship Training through the 
Gospel of John – People Who Met Jesus.” All the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s 
practiced in the Korean church so far have focused on foundational doctrines, 
ecclesiology, soteriology, or church growth via evangelism. These programs 
consequently have failed to bring holistic development of disciples. Therefore, to 
meet this need, this paper proposes the discipleship training through the Gospel of 
John that this author has practiced.
First, this paper attempt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discipleship training 
by defining discipleship training and surveying relevant biblical evidence. Chapter 1 
introduces the research purpose, problem, and methodology. It also distinguishes 
discipleship training based on the narratival Gospel of John from existing 
discipleship programs in the Korean church. Chapter 2 examines theories of 
discipleship training. It defines discipleship training, gives examples, and surveys 
philosophy and case studies of Korean church’s discipleship training. Study of the 
development,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of the Korean 
church is organized historically. The Navigators, Sarang Community Church’s 
discipleship training, and the Alpha Course are introduced as influencers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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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pose a picture of the Korean church’s discipleship training that overcomes its 
curren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Next, chapter 3 identifies the problems of current discipleship training and 
presents the distinctiveness, direction, theological evidence, and the outline of its 
12-week discipleship training through the Gospel of John, which focuses on the 
distinctiveness of discipleship training through the narratival development of John’s 
Gospel. Specifically, it deals with the process of meeting Jesus Christ through a 
discipleship foundation, confession, rebirth, encounter, eternal life, freedom, identity, 
and resurrection. Furthermore, it describes the discipleship warranted by Jesus 
Christ: the new command of love, purpose and sacrifice, and the Holy Spirit. 
Finally, this paper reviews criticisms and future possibilities of this training 
based on the surveys of the believ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Chapter 4 analyzes the survey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shows the 
sufficiency of the program for holistic discipleship training. 
Chapter 5,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findings and proposes possible 
future use of the “Discipleship Training through the Gospel of John,” a 12-week 
program that uses the narratival Gospel of John to help people believe in Jesus, to 
transform people into disciples, and to inspire people to live as disciples in love 
and in the Spirit. The program has been applied to about 1,000 people over 
twenty years. Therefore, this paper can speak with confidence that the 
“Discipleship Training through the Gospel of John” provides a holistic discipleship 
training model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rograms and 
contributes to revival, faith, and action of the Korean church. 
Theological Mentors:   Sunil Kim, PhD
Wong Gil Shin, PhD
Euiwan Ch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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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월 19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
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감
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교회에서 25
년 동안 목회하게 하셔서 이 논문이 가능하도록 인생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주시
고, 은혜로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과 가난한 신학생 시절, 녹록
치 않았던 목회 현실을 이겨내면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
다. 여주 청안교회에서 시작한 풀러 목회학박사학위를 현장목회의 어려움으로 12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큰 강은 여러 지류의 물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는 결코 혼자 여기에 오
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저
를 다듬어 주신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신림중앙교회, 첫 사랑, 
첫 목회지 여주 오산교회, 목회의 연단을 통해 철저히 깨어지게 해 주었던 성수교회, 
저에게 회복을 주었던 청안교회, 성전을 건축하며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대광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저를 만들어 내신 각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사랑과 기도와 격려가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고향과도 같은 이태양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 형제들에게도 애정과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목회에 지대한 멘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신 차
창규 목사님, 이현식 목사님, 방원철 목사님 이하 라피크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
다.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논문의 방향을 잘 지도해 주신 김선일 주심 교수
님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 신웅길 부심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자료수집과 원고수정을 도와준 하성웅 목사, 전상아 전도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를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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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과정을 거쳐 오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놓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 제자훈
련 -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전인적 제자도 양육프로그램이었기에 이 논문을 통
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김 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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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필자가 25동안 목회하면서 1,000명의 성도들에
게 전인적 제자도를 위한 양육시스템으로 개발한 ‘요한복음 제자훈련 -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성경공부를 실제로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소개
하기 위해 쓰인 논문이다.
제 1 절 문제제기
목회학박사 학위 논문은 목회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와 현장분석을 통하여 더 나은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그동
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 단순한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전인적인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느
껴왔다.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 예수 그리스
도의 제자로 살아내지 못하고, 진정한 변화가 없는 교인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사명
은 참다운 제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필자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전인적 제자도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통한 구원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
추적인 제자의 기반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다. 십자가의 고난을 삶으로 살아내며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
의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 준다.
따라서 필자는 요한복음의 내러티브적인 진행을 제자훈련으로 적용하여 전인적
제자도를 통한 제자 훈련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왔다. 요한복음의 내러티브적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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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세워나가기에 충분하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또한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그
대로 적용해 왔기에 논문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전인적 제자도가 목회학 박사
논문의 주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자 훈련에 대한 전인적 이해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필자가 25년 동안 현장 목회를 하며 여러 제자훈련 세미나와 제자훈련 교재 등을 통
해 교인들의 제자 훈련을 해 왔지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체계적인 제자 훈련 교재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여러 제자 훈련 교재나
제자를 양육하려는 교회들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교리적 수준에서의 구원의 확신, 기
초적인 교회론, 전도하는 교인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
다. 교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뽑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예수가 세우시려
는 본질적인 제자, 즉 전인적인 제자들을 세워 나가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이 제자도를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
다. 예수는 만남에서부터, 말씀 교육, 실제적인 병 고침, 실제적인 전도 파송, 십자가
의 본, 사랑의 제자도, 성령의 충만 등 전인적인 제자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보여 주
셨다. 따라서 교회 사역을 위해 필요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전인적
제자 양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둘째, 제자훈련은 반드시 체계적인 성경의 흐름에 기반을 둔 내러티브 성경공부
와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자훈련은 예수가 하신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선택한 요한복음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
지?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제자의 본질을 보여 주
고 있다. 또한 제자가 져야할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고, 부활과 성령을
통해 제자도를 완성해 가는 전체적인 제자도를 내러티브식으로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전인적 제자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 여기저
기에서 뽑은 성경구절을 가지고 만들어 낸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성경체계가 아닌, 실
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전인적 제자도를 가르치는 양육시스
템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필자가 만든 ‘요한복음 제자훈련’ 이라는 양육시스템을 통해 전인적 제자도
를 교회와 교인들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제자훈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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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양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기본 교리적인 단순한 가르침이나 삶의
변화가 없는 이론적 성경공부를 지양하고, 전인적 제자훈련을 통한 교인, 교회의 변화
에 중점을 두었기에 ‘요한복음 제자훈련 -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
들었고, 실제적으로 목회 전반에서 실천해왔다. 필자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주
어진 목회지에서 약 1,000여명, 3교회에 걸쳐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꾸준히 적용시켜
왔고, 훈련과정이 끝난 후 피드백을 받아 자료를 축적해 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 제자훈련 -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목회학박사논문의 주제로 삼아 심화 발
전시킨다면 필자의 향후 목회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고 있
는 목회자들에게 실용적인 제자훈련 모델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세 가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첫째, 본 연구는 제자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는 제자훈련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에 관한 연구이
다. 제자훈련이란 무엇이며, 성서적 근거가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고, 한국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 연구해보는 것
이다. 이러한 제자훈련의 전반적인 이해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
본적인 토양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가진 차별성도
드러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에 관한 내용 탐구를 두 번째 목표로 삼는
다. 제자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필자가 창안한 ‘요한복음 제
자훈련’에 관한 이론 탐구 전개할 것이다. 왜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창안하게 되었는
지 이유를 먼저 밝힐 것이며, 요한복은 제자훈련의 신학적 근거와 12주차에 걸친 내
용에 관한 탐구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적용사례 분석과 평가와 반성 작업을 세
번째 목표로 삼는다. 본 연구의 마지막 목적은 실제 적용사례 분석과 이를 통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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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성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필자는 담임했던 목회지에서 필자가 창안한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실제로 적용해왔으며, 비록 한계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 제자훈련에 참여한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설문을 토대로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평가와 반성, 향후 발전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
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 둘째, 요한복음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 셋째, 요
한복음 제자훈련의 적용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어떤 전망을 지니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어떻게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고자 하는지 밝히도록 한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란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맞는 연구문제를 구체화할 때, 각종 문헌을 검
토하며 분석하고, 필요시 연구를 뒷받침 하는 근거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은 문헌연구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자훈련
전반에 관한 이론 서적을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알파코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네비게이토 제자훈련 서적을 참고함으로써 한국교회 안에서 전개된 제자훈련의
양상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위의 프로그램들은 한국교회에 가장 보편적인 제자훈
련 프로그램이지만 필자는 단순한 교리 내지는 교회 안에 적응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같은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성과 및 한계를 서술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제자훈련에 대해 연구되었던 논문들과 간행물들을 참고할 예정이다. 두 번
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창안한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내용물들을 참고
할 것이며, 신학적 뒷받침을 위해 요한복음 신학서적 등을 참고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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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세 번째의 질문은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요한복음 제
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에게 설문을 받아 분석하여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성과 및 한
계 등에 대해서 연구해볼 것이다. 그리고 심층조사를 통해서 각 연령대에서는 어떤




제자훈련에 관한 이론 연구
제 1 절 제자훈련이란 무엇인가?
1. 제자훈련의 정의
제자란 ‘스승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철저히 이해된 인격’을 뜻한다. 헬라시대에
제자는 견습생 또는 배우는 자(apprentice)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헬라어 마데테스
(μαθητής)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우다, 이해하다, 평가되다, 지식을 증거시키다,
사용과 실행을 통해 배우다, 습관이 되다’의 뜻을 가진 ‘만다노’(μανθάνω)에서 파생된
단어로 ‘배우는 사람, 학생, 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데테스는 서양 문화권에서
제자라는 낱말의 어원이 되었고 후에 라틴어의 “discipulus”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
되었으며 그 후에 영어에서 “disciple”이라는 낱말로 쓰게 되었다.
명사 형태인 마데테스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의 뜻을 지니지만 동사는 단순히 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선생을 따라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1)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의탁하고 종의 자리에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제자의 개념에는 인격
적 위탁과 증인, 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2)
제자훈련은 전인격적으로 영성을 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품을 훈련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정, 교회, 사회, 직장에서 그
1) 정덕룡, “제자 훈련에 관한 소고,” 월간목회, 1987년 8월호, 328.
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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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 성품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양육하기까
지 훈련해야한다. 유기성은 “주님은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셨지만 철저히 훈련시키는
방법을 쓰셨다. 어설프게 훈련된 백 사람보다 철저히 훈련된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한다. 어린아이 백 명보다 어른 한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 여기에 제자훈련의
비전과 방법론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3)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제자로 훈련된 ‘사람’이다. 그
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상과 환경을 고치시려 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려
고 하는 것이다. 사람만 고쳐지면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사회도 모두 변한다. 하나
님 나라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해 제자훈
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4)
제자는 일반적인 교육이나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고백하고 행동으
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 배우며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에는 인격적인 면과 사역적인 면이 다 포함된다.5)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4가지로 이야기한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주기보다 받기를 즐겨하고 헌신된 교
회의 일꾼이 되기를 거절하고, 성장을 멈추는 것이다.6) 이처럼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
도인은 오히려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제자 훈련은 주님의 몸된 교
회를 이루어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유기성은 ‘제자훈련’ 목회를 권한다. 제자훈련은 예수께서 목양하셨던 중요한 원
리이기 때문이며 목회의 현장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자훈련 체계를 목회에 도입해 교인들이 예수와 온전하게 동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며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동행에 대해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7)
3)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서울: 넥서스, 2013), 11.
4) Ibid., 12.
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43.
6) Juan Carlos Ortiz, 제자입니까?(Disciple: A Handbook for New Believers), 김성웅 역(서
울: 두란노, 2005), 97-107.
7) 유기성, “사역의 열매는 주님과 연합한 결과입니다.” 목회와 신학, 2017년 5월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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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서가 말하는 제자훈련
성경이 말하는 제자훈련의 첫 번째 근거는 예수의 지상명령에 나타나 있다. 승천
하시는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라”(마 28:18-20)고 명하셨다. 예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결신한 자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표식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교훈을 가르
쳐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한다는 것이다.8)
제자훈련의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이다. “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
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디모데후서 2:2) 바울은 예수께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
쳤다. 그것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며(디모데후서 1:13),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디모데후서 1:14)이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
에게 의탁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달했다. 바울은 진리와 생활 규
범의 가르침이 예수에게서 자기에게 다시 디모데에게, 다시 충성된 자들에게, 다시 다
른 사람들에게로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자훈련의 세 번째 성경적 근거는 예수의 제자훈련이다. 예수는 함께 동역할 소
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부활
하신 후에는 그들을 불신자들에게로 파송하셨다. 예수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오
직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으며 이는 유대랍비 사회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
념이다. 이스라엘에서 랍비의 세계에서 배우는 사람은 선생을 초월하여 유명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수하에 두길 원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떠나서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9)
로버트 E. 웨버는 예수가 여섯 가지 측면에서 제자를 양육하기를 원했다고 본다.
첫 번째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4:17) 두 번째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을 실천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8) 방선기,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2004), 13.
9) Robert E. Webber, 그리스도인 형성을 위한 기독교 사역론(Ancient-Future Evangelism),
안은찬 역(서울: CLC, 201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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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마태복음 9:36) 세 번째 예수와
동일한 종교의식과 사회적인 전통을 따랐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
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마태복음 12:1-8) 네 번째 모
든 제자들은 동일한 가족으로 순종하였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
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태복음 12:46-50) 다섯 번째 제자들
은 예수와 같은 종의 태도를 본받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
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마태복음 20:20-28) 여섯 번째 제자들은 고난
의 운명을 나누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마태복음 10:16-25)10)
유기성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예수와 제자의 관계를
묘사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
합을 이루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며.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다.11)
이처럼 성경에서의 제자훈련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
다.
3. 제자훈련의 철학
웨이론 B. 모어는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라는 말을 세 가지 면에서 정의한다
고 말한다. “첫째, 제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요한복음 8:31)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12) 둘째,
제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고 한 것이다. 이 사랑은 단
10) Ibid., 97-98.
11) 유기성, “사역의 열매는 주님과 연합한 결과입니다,” 90-91.
12) Waylon B. Moore, 제자배가의 원리(Multiplying Disciples: The New Testament
Method for Church Growth),(서울: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출판부, 198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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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선을 행하는 것 이상이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한복음 15:13)는 말씀처럼 더 깊은 의미의 사랑을 내포한다. 셋째, 제자는 매
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요한복음 15:4-5)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와 연합한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
웨이론 B.모어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로서의 의미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13)
첫 번째는 “배우는 자로서의 제자(마태복음 11:29, 요한복음 6:45, 빌립보서 4:9)이다.
예수의 제자는 성경의 말씀, 즉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자로서 말씀 앞
에 겸허히 서있는 사람이 제자이다. 두 번째로는 그가 배운 대로 순종하는 자(마태복
음 4:19-20; 누가복음 9:23)이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모두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제자
는 배우고 익히면서, 그 스승을, 또한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옮겨 실천하며 본을 보일
때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태복음
16:16; 요한복음 5:24)이다.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천국을 위한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현실화시켜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
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건이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며
고백해야한다.14) 네 번째로 진정한 제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마가복음 10:45; 요한
복음 13:14. 34-35)를 의미한다. 제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는 삶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과
제자들을 섬겨 종이 되셨듯이 제자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할 것을 명령하셨다.15) 다
섯째로 예수를 따라 위의 4가지를 지켜 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제자
(마태복음 28:19-10; 요한복음 17:18; 디모데후서 2:2)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며,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1:4)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위한 것이다. 이처
럼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예수는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이상에서 제자훈련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한 인간을 선
택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고, 믿게 하고, 제자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전인적 제자도가 담겨져 있다. 필자는 본 장에서의 연구를 통해 제자
훈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 단지 아는 것이 머무
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임을 다시 주지하고자 한
다. 필자가 볼 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은 교리 중심, 전도 중심의 제
자훈련과 교회 핵심 일꾼 양성을 위한 제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
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제자훈련이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 예수가 원하는
제자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가 행하고 걸었던 삶을 제자로써 닮아가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제자훈
련은 말씀과 더불어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한국교회
의 제자훈련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양상
본장은 한국교회 내의 제자훈련의 양상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기적으로 유입단계와 보급단계 그리고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한국교
회 안에서 제자훈련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제자훈련 세 가지를 소개할 것인데, 각 제자훈련
의 역사와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한국교회 내에서의 기여와 한계를 지적하도록 하
겠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전반적인 평가와 한계들에 대해서 논해봄으로
써 대안적인 제자훈련을 향한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1.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역사
한국교회 내에는 언제부터 ‘제자’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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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안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교회
선교초기부터 지금의 제자훈련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1960
년대 말부터 몇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정착되어 왔다. 송인규는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16) 편에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전개를 유입단
계, 보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필자는 송인규의 논의를 참고하여 한국
교회 제자훈련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가. 유입단계 : 1960년대 말 ~ 1970년대
오늘날의 제자훈련이라는 용어가 활성화되고 널리 퍼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요인으로 네비게이토 선교회(Navigators)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사역을 시작한
네비게이토는 ‘제자삼기’를 사역의 기초로 삼고, 이를 위해 몇 가지 훈련 교재를 사용
하였다. 당시 가장 활용된 교재는 훈련으로 되는 제자17) 인데, 출간된 것은 1980년이
지만 내용 가운데 여러 부분이 이전부터 일대일 훈련자료로 사용되었다. 네비게이토
사역은 성구암송, 성경공부, 정기모임, 수양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모든 사역들은
‘제자 삼는 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18)
당시 한국교회는 예배 중심의 사역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제자 삼기’라는 말이
생소했었고, 심지어 ‘이단시’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네비게이토 사역에 연관
된 이들, 예컨대 네비게이토 선교회에서 훈련 받은 후 교회에 뛰어든 이들이나, 소속
되지는 않았지만 선교회 일꾼들에게 양육 받은 이들, 네이게이토 출판부에서 발간한
교재와 자료 등으로 훈련 받은 이들을 통해서 ‘제자삼기’라는 용어와 개념이 점차 교
회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19)
16) 정재영 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6), 134.
17) Walter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Disciples Are Made Not Born: Helping Others
Grow to Maturity in Christ), 번역부 역.(서울: 네비게이토, 2007).
18) 정재영 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135.
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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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급단계 : 1970년대 ~ 1980년대
1970년대 후반부터 제자훈련은 네비게이토의 전유물에서 탈피하여 여러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 시작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양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거나 이전의 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제자훈련을 전개시켰다. 대학생성경읽기(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은 이전부터 일대일 성경공부를 사역의 핵심에 놓았었고,
대학생선교회(CCC, Campus Crusade for Christ)는 대형집회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
에 성경고부교재를 통한 개인 및 그룹양육을 진행했다. 기독학생회(IVF, Inter-Varsity
Fellowship)는 제자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일대일 양육체계를 발전시키지는 않
았으나 소그룹 활동을 개발해 전도와 양육을 진행했다. 조이선교회(JOY Mission)
1980년대 이르기까지 몇 단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어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이러한 여러 선교단체들의 역할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20)
한편 이 기간에는 서울 내 여러 대학들과 청년부에 선교단체식의 제자훈련프로
그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대학부는 1960년대부터 있었지만 이들은 한 부서에 지
나지 않았었고, 교회 내 일꾼들을 세우는데 사역의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시작된 대학부들은 그 성격 자체가 전도와 양육을 위한 목적 중심으로 탈바꿈
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대학생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이 목
회의 길을 걸음으로써 제자훈련이 좀 더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꼭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목회 사역 안에서 알게 모르게 강조되는 일대일 전
도, 양육, 경건의 시간, 소그룹 활동 등은 제자훈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었다.21)
다. 정착단계 : 1980년대 중반 – 2000년대
이 시기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인물은 옥한흠 목사일 것이다. 그는 1978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2004년 은퇴하기까지 제자훈련을 목회 사역의 근간으로 삼았고 이후에도 국제
20) 정재영 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21) Ibid.,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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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훈련원을 통해 계속 해서 제자훈련과 이와 관련한 문서 보급에 힘을 썼다.22)
옥한흠의 사역이 한국교회 안에서 주효했던 원인으로 송인규는 두 가지를 든다.
하나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방법론을 전통적인 목회의 틀 안에 정착시켰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자훈련의 목회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 실례를 통해서 입증했다
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아이디어도 탁상공론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거기
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옥한흠은 제자훈련에 기초한 목회 사역이 가
능하고 그러한 사역이 전통 목회와 비교하여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23)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살펴
보았다. 네비게이토 선교회를 필두로 다양한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보급되었던 제자훈
련은 훈련의 당사자였던 사역자들에 의해 교회 안에서 실험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전통적인 목회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회 지형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2. 한국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들
앞선 장에서 우리는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여러 대학생선교단체등을 통해서 시작
되었고 이들 단체에서 훈련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 한국교회 안에 보급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서 보급된 제자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철학은 무엇인가? 더불어 그러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기여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교
회 안에서 실시되었던 대표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 몇 가지를 탐구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네비게이토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그리고 알파코스이다. 이들 세 제자훈련 프
로그램은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자주 사용된 제자훈련으로써 이
들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1)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의 역사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도슨 트로트맨(Dawson Trotman)에 의하여 설립된 복음적
인 기독교 선교기관이다.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한 사람의 제자
훈련에 대한 비전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선교회로서 학원선교와 평신도 제자사역
(군대와 직장사역)과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24)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배가시
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을 성취하는 일을 돕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의 생애를 살펴보아
야 한다. 왜냐하면 네비게이토 선교회가 시작한 배경,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이 강조하
는 핵심적인 사상들이 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도슨 트로트맨은 친구의 인도로 기독면려회
(Christian Endeavor[CE])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모임에서 성경구절 암송 대회
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 도슨은 20구절의 성구를 암송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방탕한
생활이 이어졌는데, 그는 자신이 암송했던 성경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
었고 변화를 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변화된 도슨은 자신이 암송했던 성구들이 자
신의 삶의 양식이 됨을 느꼈고 매일 한 구절씩 그것을 외우기 위해 노력했다. 암송구
절을 통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그는 습관을 끊는 체험을 하
게 되었다.25) 도슨은 성경구절을 암송하며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우 그것을 하
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
종은 그의 경건생활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고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의 중심적인 부분이
되었다.26)
24) Ibid., 182.
25) Betty Lee Skinner, 도슨 트로트맨(Daws: The Story of Dawson Trotman, Founder of
the Navigators), 번역부 역(서울: 네비게이토, 2007).
26) Ibid.,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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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은 1928년 일대일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시절 분반 공부 시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아이들이 개인 면담을 통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일대일로 만나 권면을 하는 일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구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성경책 페이지에 표시를 하는 방식을 고안해내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후에 많은 성경
책에 적용되었다.27)
이러한 경험들이 집약되어 ‘수레바퀴 예화’(the Wheel)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는
주일학교와 청소년클럽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과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삶에 대해
가르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만한 예화가 필요함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도
슨으로 하여금 수레바퀴를 생각나게 해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라
는 바퀴, 그 바퀴를 지탱하는 바퀴살에 말씀, 기도, 증거를 써넣었는데28) 이것은 그리
스도를 증거 하는 삶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1932년경 도슨은 미니트맨이라는 팀을 구성해 그 팀만을 위한 훈련규칙을 만들
게 된다. 구성원들은 함께 그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서로 점검해주기로 하는데
그 규칙 중에서는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기, 매일 성경 읽기,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
하기, 매일 한 구절 암송하기, 청소년 클럽 하나 인도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하
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을 기록하는 노트를 만들어 매주 모일 때 서로에게 보고하기도
하는데 도슨은 이러한 형식이 유익하는 것을 깨달았다.29)
1933년 6월부터 도슨은 아내와 함께 네비게이토 사역을 시작한다. 가정을 개방해
서 군 병사들과 친교를 나누며 말씀을 가르쳤다. 1934년 말부터는 ‘네비게이토’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하라”라는 말을 표어로 삼았다. 네비게이토
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은 선장으로 모시고 성경을 지도력과 항해력으로 성령을 나
침판으로 삼아 항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30) 도슨은 사역을 위해서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35개의 주요






했다. 또한 그는 1936년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며 가족처럼 친밀한 생활을 하는 선교
관 공동체가 제자로서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이상적인 환경이었음을 깨닫고 선교관 중
심의 사역을 제자훈련의 중요한 방식으로 삼게 된다.31)
네비게이토의 초기 사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참석자
들과 스포츠를 즐기고 저녁식사를 한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
졌다. 수요일에는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법을 강의하였고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전도법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요일 저녁에는 선교관에 모여
함께 지내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고 그 후에는 흩어져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도슨은 각 사람에 맞추어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고 그 사역 즐겼다. 이러
한 사역을 진행하면서 1936년경에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네비게이토의 사
역 원리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그것은 수레바퀴 예화, 양육의 중요성, 성경 구절
암송, 일대일 만남, 선교관 공동체 생활, 지도자 훈련 등이었다.32)
한편 한국에서는 1966년 9월 네비게이토 사역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
대학 캠퍼스와 직장 사역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갔다. 1980년대부터는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파송된 네비게이토 선교사들을 통하
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질적인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는 EDM, STM, CDM, RDM, B&P, 문서선교부 등 여러 공역체(entity) 별로 전문화
된 사역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스텝들을 질적으로 훈련시키며, 비전
성취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일꾼들을 더욱 계발하고, 교회 내에서의 제자 삼는 사역
을 효과적으로 도우며, 많은 나라에 선교사 파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었
다.33)
(2)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의 철학과 내용
앞선 논의에서 도슨 토르트맨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네비게이토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의 철학
31) Ibid., 171-172.
32) 한국네비게이토 선교회 홈페이지 소개: http://www.navigators.or.kr/call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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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인데 이를 위해서 월터 A. 헨릭슨(Henrichsen, Walter
A.)의 『훈련으로 되는 제자』를 참고하도록 할 것이다. 특별히『훈련으로 되는 제
자』의 제 7-10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주목하여 네비게이
토 제자훈련의 철학과 내용의 핵심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가) 양육
헨릭슨에 의하면 제자를 삼는 사역은 전도로부터 시작된다. 적극적인 전도야 말
로 헌신된 제자들의 특성이다. 그러한 전도의 열매들 가운데서 제자로 훈련시킬 ‘디모
데’를 선발하게 된다. 전도가 포로된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면 양육이란 새
결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함께 하는 일이다. 헨릭
슨은 양육에 관하여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에 비유하며 설명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장성도록 돕는 몇 가지의 기본지침이 있다고 말한다.34)
① 적절한 보호조취를 취하고 문제 영역을 다루어 줄 것 : 구원의 확신을 갖
도록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믿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자주 그에
게 방문하는 것이다.
②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것 :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성경읽기와 성경공부를 함께 하는 것이다.
③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 :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고 가족의 일
원으로 느끼게 해주고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와 교제로 그를 데리고 다니는 것
이다.
④ 용납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 :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녀들이 가지는
의심이나 두려움, 개인적인 문제 등 어떤 것이든지 비판받거나 거절당할 두려
움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나) 기본적인 삶의 형성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의 두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삶의 형성이다. 헨릭슨에 따르
34)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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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 사람의 제자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시작하려할 때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5-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가지게 된다. 그 목표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결심, 제자들, 본을 보이는 사람, 재생산, 헌신이다. 제자훈련의 훈련자가
훈련생을 우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훈련생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훈련자는 다음 두 가지를 통해서 훈련생을 인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훈련생
을 위해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
들어주는 것이다. 훈련생의 성장과 변화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사실 훈련생
자신에게 달려 있다. 예컨대 개인적인 책임감과 헌신적인 열심, 가르침을 받는 태도,
타고난 재능 등은 훈련생 자신에게 달려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훈련자는 다만 옆에서
훈련생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돕는 인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 있다. 이를 위해서 훈련자는 일대일 교제를 통해 개인적인 관심을 주고 훈련생이
기본적인 삶(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의 순종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력한
다.35) 여기서 기본적인 삶,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의 순종 생활은 수레바퀴 예
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표 1> 수레바퀴 예화
수레바퀴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수레바퀴의 살이 되는 것은 말씀과 기
35) Ibid.,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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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증거와 교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말씀과 기도와 증거
와 교제가 잘 균형을 이룰 때 그리스도 중심의 순종의 생활이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수레바퀴 테라고 할 수 있다.36)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기도, 증거, 교제에 관하여 살
펴보자.
① 말씀: 수레바퀴살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데 이 말씀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등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훈련
할 수 있다.
②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방해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므로 만일 기도생활이 약하다면 기도를 함
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만나 정기
적으로 기도해보는 것이다.
③ 증거: 사람들이 전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데 의외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그런 대화를 즐거워한다. 대화를 시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 할 기회를 주신다. 즉 증거
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다만 보잘 것 없는 노력만
해도,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
어날 수 있다.
④ 교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마음으로
연합된 형제자매들의 교제에 당신의 제자를 참여시켜 그가 세움을 입도록 도
움을 주어야 한다.
⑤ 수레바퀴의 테: 수레바퀴의 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순종하는 생활이
다. 순종은 제자의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을 관찰할 때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면도 역시 순종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





사람이 하사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려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한
다. 그것은 확신과 전망이다. 여기서 확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과 연관된 견고
한 믿음이며, 전망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관한 기사에서 확신과 전망의 예를 볼 수 있다. 23절의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주목할 수 있다. 모세는 어린 아이였기에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으나 부모의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24절 “믿음으
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에서는 장성한 모세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앞 절에서는 부모임의 믿음이었지만 이제 모세의 믿음이 역사하
고 있는 것이다. 모세는 성장해가면서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경
건의 삶을 본받게 되었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24-27절을 보면 믿
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했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다. 이것은 모두 모세의 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었다. 특별히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
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모세가 믿음의 전망을 갖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모세의 예처럼 훈련에는 두 가지의 머릿돌이 있는데, 하나는 확신이
요, 하나는 전망이다.37)
한편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지침들이 있다.
첫째, ‘방법’보다 ‘원리’를 강조할 것, 둘째, ‘기술’보다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둘 것(진
지하게 듣고, 자신의 필요와 약점, 경험 등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낼 것), 셋째, ‘외






마지막으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은사와 부르심이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
된 기도를 통해 예수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령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 연합을 이루
기 위해서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골고루 나누어주셨지 한 사
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를
통해 채울 수 있게 하신 것이며, 이것이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39)
제자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또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사역에
기여하도록 돕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그의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 나가는 일이다.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둘째, 그의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보도록 돕는 것. 셋째, 그의 관심이 가장 집중
되어 있는 곳, 그리고 그가 가장 쉽게 자신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 넷째, 솔직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그의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40)
은사와 부르심은 항상 함께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그가 할 수 없
는 일을 결코 요구하시지 않는다. 때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님께
서 명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일생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를
찾기 시작하고 그것을 계발하도록 돕는 것은 필수적이다.41)
(3) 기여와 한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의 기여와 한계를 다음을 통해 알아
보자.
노종문은 네비게이토 사역이 세 가지의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첫 번째, 네
비게이토 선교회는 교회가 전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양육과 제자훈련이 교
회의 좀 더 본질적인 사역이 됨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은 의도적
인 훈련을 통해 한 사람이 성경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음을 체
득했고, 그것이 예수가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성취하는 방법임을 보여주었다.42)
두 번째,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은 제자훈련의 실제적인 도구와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도슨 트로트맨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성경구절 암송, 수레바퀴 삶
예화, 말씀의 손 예화 등은 제자훈련의 내용으로서 유익함이 검증되었고, 전 세계 교
회에 신속하게 전파되어 활용되었다. 일대일 상담과 생활점검 방식, 또한 훈련가의 본
을 통한 가르침 등의 원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제자훈련 방식을 20세기에 효과적
으로 적용해 구현하는 모델이 되었다.43)
세 번째,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은 그 사역이 성실하게 수행될 경우 그 어떤 사역
보다 결실이 큰 사역임을 보여주었다. 13년간의 네비게이토 군 사역은 전쟁 직후 군
인들의 이미지가 바꾸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유약한 이
미지에서 역동적인 이미지로 바꾸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네비게이토 사역은 그 자
체의 성장 결과가 놀라웠을 뿐 아니라 여러 다른 단체들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낳은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네비게이토 제자훈련
의 영향을 받았고, 옥한흠 목사의 사랑의 교회, 하용조 목사의 온누리 교회 등 많은
제자훈련 중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44)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의 한계는 무엇일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신학적 확장성의 한계이다.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
맨은 근본주의적인 신학의 한계 안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는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의
개인 구원론 중심의 내세 지향적이고 이원론적인 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도슨이




강조했던 철저한 성경암송 구절과 그에 따른 즉각적 적용과 순종은 본래의 문맥에서
벗어난 문자적 적용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한 세기를 거쳐 오면서 세계 기독교는
다양한 흐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학적 발전을 이루었다. 예컨대, 개인의 복음을
넘는 사회적 복음, 해방신학, 에큐메니칼 신학의 발전은 기독교 신앙의 개인적이고 이
원론적인 차원을 넘어 공고의 삶의 영역에서의 신앙의 가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은 이러한 신학으로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
것은 네비게이토 선교회가 태동하였던 시기의 한계도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발전한
현대 신학과 신앙과의 대화가 없다면 점점 더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두 번째로 양육 사역 중심화로 인한 제자들의 사회적 결실 부족이다. 노종문은
다음과 같이 네비게이토 사역의 한계를 지적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양육된 제자의 사역 현장이 다시 제자 양육 사역
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도슨 트로트맨의 제자훈련은 사회의 다
양한 영역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세우는 데서 그 결실을 확인하는 운동이 되기보다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전도와 제자 양육 사역자로 키워 내는 방향
으로 나갔고, 그런 점에서 사회나 역사의 맥락과는 분리된 제자훈
련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45)
제자훈련의 목적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삶 속에
서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은 훈련된 제자들이 사회 안에
다양한 지경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제자 양육 사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것은 제자훈련의 목적이 전치되는 것이며 장기적
으로는 제자훈련의 엘리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이 전인적인 제자들을 길러내지 못했다
고 생각한다. 한국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자 훈련은 '영성 훈련'과 '사역
훈련'에 있어서 상당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네비게이토 제자훈련도 마찬
가지이다. 네비게이토 제자훈련은 전도와 양육, 제자훈련, 리더쉽 등에 대해서 균형
있게 훈련시키고 있지만, ‘도덕성’과 ‘거룩한 지성’의 개발에는 현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뉴스엔조이 2016년 5월 28일 기사는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데 왜 인격적인 파선
45) Ibid.,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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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까?’라는 제목의 기사46)에서 각종 제자훈련 및 성품 훈련 프로그램에 관하
여 분석했다. 거기서 네비게이토는 행실, 마음, 긍휼, 정의, 경건, 온유, 충성, 화목, 양
선 등의 도덕성의 요소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거룩한 지성을 드러내는 항목은
전무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한 요소의 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
인적인 영역에서 고른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불러일으
키는 것이다.
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옥한흠은 지역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새로운 신학적 기초 위에 세우려고 시도했
는데, 그 신학적 기초는 교회론이었고, 그 중에서도 평신도론이 핵심이었다. 각각의
지역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그 몸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제자훈련의 원리를 지혜롭게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옥한흠 목사는
한국교회라는 구체적인 상황, 특히 사랑의 교회라는 지역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제
자훈련을 지혜롭게 적용하였다. 이제 그의 제자훈련에 주목해보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인 훈련이다. 즉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이다. 생각하는 것과 말
하는 언어, 행하는 행실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둘째, 외적인 훈련이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훈련이며, 크리스천으로써 세상에
나가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역동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는 훈련이다.47)
(1)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
옥한흠은 왜 전통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평신도는 성
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존재들인가? 왜 제자훈련은 전통적인 교회 토양에는 항상
배척을 받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던
46)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86.
47) Moore, 제자배가의 원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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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로마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퀸이 저술한 『교회론』을 읽고 제자훈련의 신학적 토대
를 마련하게 된다.48)
옥한흠의 제자훈련에 대한 열망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밀접
하게 연관되어있다. 70년대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을 넘어서 “폭발”이라고 간주할 만
큼 양적성장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당시 한국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너무 쉽게
무너져 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목회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자훈련에서 발견하였다.49)
1984년, 옥한흠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훈련 이론과 실제를 집대성한 책
을 출판했다. 옥한흠은 평신도를 깨우는 일이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과 건강한 부흥의
유일한 길임을 주장하며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主體)임을 명확히 한다. 성경에 제시된
교회의 기본 개념인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함에 있어 성직
자와 평신도는 평등한 존재이이며 어떠한 차이도 찾을 수 없다.50) 평신도는 그 말의
본래 의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주체이며,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51) 그러므로 평신도가 깨어나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
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평신도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지상교회의 정의를 다시 써야할 것이
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 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천상의 교회라면
세상으로 보냄 받을 필요가 없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
회이다. 특권과 함께 소명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
다.52)
48) 박용규,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의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훈련목회,” 성경과 신학, 2013년
제65권, 121.
49) Ibid., 143.




(2) 제자의 개념과 훈련의 내용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목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따
라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 사회와 나라에 무관심한 무사 안일한 신앙의
자세, 주일에만 신앙생활하는 이원론적 신앙의 자세, 개인의 신앙이 사회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앙의 자세를 거부하고 강한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
키는 것이다.
(가) 새신자 양육
사랑의 교회 새신자 양육은 기독교의 기본진리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주며 목회철학과 목회방침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개인 면담을 통
해 교회 생활을 돕는다. 새신자 양육과정은 총 5주 과정으로 구성된다.
(나)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32주 과정으로 실시되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양육순장을 선발하여
훈련하게 한다. 제자훈련의 기초를 다지고, 구원의 진리를 깊이 있게 터득해나가고,
신앙의 인격을 바로 세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정립시키는 세 가지 과정이다.
(다) 사역훈련
사역훈련은 34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양육순장의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첫째 “새 생활의 열쇠: 성령”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8장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하게 한다. 둘째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이라는 주제로 교회론을 통
해 제자훈련의 철학을 다루고 제자도를 통해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자세를 배우게 된
다. 셋째 “소그룹 모임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소그룹 리더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소그룹 인도를 위한 리더십을 배우며 스스로 성경을 공부 할 수 있도록 귀납적 성경




전도폭발훈련은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데 목
적이 있다. 매주 전도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법을 배워서 자신과 같은 제
자들을 배가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성경대학, 교리대학, 순장 훈련 등이 있다. 특히 순장 훈련은 실제사역
에 뛰어든 평신도들의 왕성한 영적요구를 끊임없이 보충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1권 제자훈련 터다지기 1권 성령 새생활의 열쇠
1과 나의 신앙고백과 간증 1과 정죄는 끝났다
2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2과 영의생각을 하는 사람
3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3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4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4과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
5과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5과 확실한 두 가지 보증
6과 기도의 응답 6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2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2권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1과 성경의 권위 1과 교회가 무엇인가
2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2과 교회의 존재이유: 예배
3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3과 교회의 존재이유: 훈련
4과 삼위일체 하나님 4과 교회의 존재이유: 증거
5과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5과 제자의 자격(위탁자)
6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6과 제자의 자격(증인)
7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7과 제자의 자격(종)
8과 약속대로 오신 성령 8과 몸의 지체화 상호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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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여와 한계
박용규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가진 한국교회사의 기여를 다음과 같이 평가
한다.
첫째, 사랑의 교회가 그동안 임상실험을 해온 제자훈련 목회를 하
나의 이름으로 집대성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 목회 현장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한 두
번째 작품으로 여겨진다. 첫 번째는 곽안련 박사의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이고, 옥한흠의 저술이 두 번째라 할 수 있다.
9과 거듭난 사람 9과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
10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3권 소그룹환경과 리더십
11과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1과 소그룹성경공부의 교육환경
12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2과 소그룹성경공부와 리더십
13과 그리스도인의 성화 3과 소그룹 인도법
14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4과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관찰)
3권 작은 예수가 되라 5과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해석)
1과 순종의 생활 6과 귀납적 성경공부의 실제(적용)
2과 봉사의 의무 7과 다락방 교재 인도법
3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8과 소그룹지도법 견습과 평가
4과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9과 소그룹지도법 실습과 평가
5과 영적 성장과 성숙 4권 신구약성경의 파노라마
6과 순결한 생활 지도에 있어서 유의사항
7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둘째,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목회를 한국교회에
보급하여 제자훈련을 하나의 신앙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랑의 교회라는 임상실험을 거친 목회현장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제자훈련 목회는 한국 교회 안에 놀랍게 저변
확대 되었다. 셋째,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성장을 통해 한국복
음주의운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진보적인 교단의 지도자들에
게는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고, 보수적인 교단의 사람들
에게는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전을 주었
다.54)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CAL) 세미나는 『평신도를 깨운다』의 성공 이후 많은
목회자들의 세미나 요청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1986년 3월 세미나실(현재 국제제자훈
련원)을 설립하고, 1986년 3월 제 1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를 사
랑의 교회에서 개최했다.55) CAL세미나는 1기 83명에서 출발하여 1998년 6월까지 국
내외 4천 여 명의 목회자에게 평신도 운동을 보급했다.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가져서 1989년 6월, 대만 목회자를 대상으로 10월에는 일본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1993년부터는 사랑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부산 새중앙 교회 등)로 확장해 평신도 운동의 지경을 넓히게 된다.56)
또한 옥한흠의 제자훈련은 목회자의 목회철학에 의존한다는 점이 강점이자 약점
이 될 수 있다. 그는 목회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주제요, 방법론은 부제라
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목회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57) 필자는 옥한흠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필자는 2008
년 11월에 옥한흠이 마지막으로 주관하는 CAL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인 제자훈련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참가한 것이다. 그런데
다섯 번이나 찾아가 옥한흠을 만났을 때 그는 “제자훈련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서평을 써 주었다. 제자훈련은 단순히 기교와 방법이 아니며, 예수에 대한 근본
적인 자세와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강조이다. 제자훈련의 내용 중 “광인론”에서
제시하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신념과 열정이 제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옥한흠의 제자훈
54) 박용규, 사랑의 교회 이야기(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180-181.
55) 디사이플 편집부, 광인(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43.
56) 박용규, 사랑의 교회 이야기, 252.
57)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 40년(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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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핵심은 분명했다. 제자훈련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개인의 성경지식을 높이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제자훈련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교회마다 성
경 프로그램으로 제자훈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제자로써의 삶과 행동은 없이 제자훈련을 성경적 지식을 얻는 이론적 프로그
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제자훈련은 실패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그만큼 제자훈련은 이론이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신념과 열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제자
훈련의 실패까지 언급했지만 옥한흠에 의해 주도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와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2010년 옥한흠의 소천 이후 CAL 세미나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담임목사 교체(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 건축과정에서
평신도 제자훈련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되었다. 필자는 교회가 추구하는 방법과 실천
이 사랑의 삶으로 이루어 져야 할 제자의 본질과 배치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과연 누구의 제자를 양산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목회자나 개 교회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
은 오히려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사람의 제자
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이다.
다. 알파코스 제자훈련
알파코스는 일반적으로 전도훈련프로그램,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
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기존 성도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제자훈련프로그램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알파코스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의 식은 열정을 되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필자는 기초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라
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알파코스 안에 기초적인 제자훈련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었
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신앙과 교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존 성도들에
게는 신앙의 회복과 교리의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
회 안에서도 알파코스는 제자훈련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으로 소개되었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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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었다. 이제 본 장에서 알파코스의 역사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기여와 한계에 관
하여 살펴보자.
(1) 알파코스의 역사58)
런던소재 홀리 트리니티 브롬프톤(Holy Trinity Brompton) 교회에서 처음 시작
된 알파코스는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알파코스는 기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며 기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식은 열정을 되살리
는데 성공적인 사역으로 자리잡아왔으며59), 꾸준히 참여인원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52,530개의 프로그램에서 16,0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60) 한국에서는 1998년 10
월 1일에 알파컨퍼런스를 개최한 후 1999년 2개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
가하여61) 2005년 1,850여 교회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4,713개의 교회가 알파코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62) 통계를 보더라도 알파코스만큼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제자훈련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알파코스는 1976년 영국의 성공회 찰스 만함(Charles Marnham) 신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교회 상황은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놀이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정이 급격하게 파괴되었으며 교회는 썰물처럼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당
시 영국에는 사역자가 30,000여명이 있었는데 무속인은 80,000명이나 되는 영적인 어
두움이 찾아왔다. 교회에는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노인들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거
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젊은이들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특히 17세에서 30세까지의
젊은이들의 80퍼센트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크게 두 가
지의 요구를 남겼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보여 달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 알파코스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면서 신약성경의 전도 원리를 찾아 끊임없이 보완 발전 되어 왔다.
58) 알파코리아 홈페이지, 알파코스 소개.
59) Jonathan Brant, 청소년 알파 지침서(The Alpha Course), 임종원 역(서울: 서로사랑,
2005), 11.
60) 알파코리아 홈페이지, 알파코스 전 세계 통계.
61) 알파코리아, 제4회 알파 컨벤션 자료집(서울: 서로사랑, 2005), 3.
62) 알파코리아 홈페이지, 알파코스 국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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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코스를 처음 시작한 찰스 만함은 불신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한 시간 동
안은 토크에 대한 의문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4주 동안 예수, 성경, 기도, 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설득 당하기
보다는 자기가 가진 의문을 해소되었을 때 모임 속에 머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
다.
이후 5년 동안 알파코스는 지속되다가 1981년 존 어바인(John lrvine) 신부가 뒤
를 이어 맡게 되었고 존 어바인은 때마침 영국에서 도입 된 주 5일 근무제가 위기일
까 기회일까 고민하다가 이를 기회로 판단하여, 기존의 4주 과정인 알파코스를 10주
과정으로 확대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주말 수양회(Weekend Program)로 성령의 날을
만들었다. 주말 수양회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여 주일 오후 예배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
까?’ 라는 주제 토크를 진행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예수를 인격적으
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의 주로 고백하며, 방언 등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말 수양회가 더해져 현재의 알파코스는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알파코스는 195년 니키 리(Nicky Lee)가 맡아 더욱 체계화되었고 규모화 되었다.
그 이후 알파코스는 니키 리의 절친한 동료인 니키 검블(Nicky Gumbel)이 HTB교회
에 부임하면서 더욱 발전하되 되었는데, 니키 리는 니키 검블이 HTB 교회에 부임하
자, 본인은 깨어져 가는 가정을 회복하는데 생애를 바쳐 가정 사역(결혼코스
Marriage Course)에 전념하겠다면서, 니키 검블에게 알파코스를 맡기게 되고 니키 검
블이 자료도 재정립하고 체계화하여 알파 코스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 알파코스의 내용
(가) 알파코스의 의미
알파코스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A.L.P.H.A”라는 5개의 이니셜
(initial)을 이용한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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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A = Anyone can come” :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초청의 대
상이 된다. 장년 청년, 청소년, 부부 직장인 심지어는 교도소 수감자 등도 알파코스의
대상이 된다.
둘째, “L = Learning and Laughter” : 웃고 재미있게 배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사상과 관련된 15개의 주제로 구성된 11주의 알파코스는 질
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웃음과 재미가 중요한 일부분이며 긴장을 풀고 서로
가까워지게 해준다.
셋째, “P = Pasta” : 음식을 함께 먹는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고 서로의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넷째, “H = Helping one another” : 서로 섬기면서 돕는다.
소그룹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격려한다. 토의하고 생각을 나누고 성
경을 알아가는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 째, “A = Ask anything” : 무엇이든 질문하라
알파코스에서는 어떤 질문도 너무 단순하다거나 너무 적대적이라는 눈길을 받지
않는다.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소그룹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
어진다.
(나) 알파코스의 원리
알파코스는 여섯 가지의 전도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5
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
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63) Nickey Gumbel, 알파 시작하기(The Alpha Course Manual), 이인수 역(서울: 서로사랑,
199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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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첫째, 지역교회를 통한 전도가 가장 정상적이고 자연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다.
알파코스는 개교회에 소속되어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간관계를 통하여 불
신자가 알파코스에 참석하게 되면, 기독교에 대하여 소개 받는 11주 동안 그는 그 장
소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다. 불신자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둘째, 전도는 과정이다. 알파코스는 11주 동안 주말수양회, 초대만찬파티, 소그룹
발표, 일대일 중보기도, 소그룹 기도 등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
도를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알파코스의 전략이며 이것은 연속적으로 운영될 때 큰
효과를 나타낸다.
셋째, 전도는 전 인격을 포함한다. 알파코스를 통한 전도는 전인격적 측면, 즉
지, 정, 의에 호소한다. 알파코스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
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기독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
만 그렇다고 이성에만 편중되지 않는다. 이성적인 면과 경험적인 면 두 가지 모두를
지향한다.
넷째, 전통적 전도, 통전적 전도를 강조한다. 전통적 전도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
에 대한 선포를 의미하는데, 알파코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핵심에
둔다. 알파코스는 매주 복음의 핵심 주제들과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다룬다. 통전적
전도는 복음전파와 사회적 활동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째, 성령의 능력 전도이다. 알파코스는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복음을 전파
한다. 알파코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의 중심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며, 이
것은 복음의 언어적 선포 뿐 아니라 성령의 활동을 통한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기적
의 나타남으로 드러난다.
여섯 째,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추구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오순절 예수부활공동체를 통해 예수
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시작”했다(행2:4). 알파코스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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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끊임없는 재충전을 통해서 능력 있는 전도를 수행한다.
(다) 알파코스의 15가지 주제
알파코스는 10주간 15개의 주제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 먼저 모임의 참
석자들은 식사를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환영하며 찬
양을 나누고 그 날의 주제 토크를 함께 듣는다. 토크가 끝나면 잠시 차와 간식을 나
눈 후, 소그룹 모임에서 토크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의문을 해소하게 된다. 이 과정 중에 복음의
논리가 정돈 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의문을 해소되어 생동감 있는 신
자로 태어나게 된다.
알파코스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의문점들?』64)
에 잘 정리되어 있다.
기독교 :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알파코스의 기여와 한계는 무엇일까? 우선 알파코스의 긍정적인 부분에
64) Nickey Gumbel, 인생의 의문점들(Questions of Life: A P ractical Introduction to the
Christian Faith), 이인수 역(서울: 서로사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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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언급해보겠다. 첫째로, 알파코스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한다. 알파코스는 코이
노니아를 기초로 한다. 하나님과 맺어진 코이노니아는 교회 내부로 향함과 동시에 하
나님을 통한 세상으로의 코이노니아를 지향한다. 포스트모던 세계는 공동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적 갈망에 대해서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교회이
다. 알파코스는 공동체적 갈망을 해소시켜주는 교회의 실제적 사역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효과적인 전도전략 제공이다. 알파코스는 일대일관계 전도, 문화를 통한
전도, 교리전도를 전략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의미들을 받아드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세 번째, 알파코스는 평신도 역할을 재발견하게 해준다. 알파코스의 계획과 운영
그리고 진행은 기존에 알파코스를 수료한 스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목회는 영
적이고 지적인 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스텝으로 세운다. 이렇게 성도들을
스텝으로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리더십은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알파코스는 다양한 성격 적용가능성이 있다. MBTI는 사람들이 결정
을 내리기 위하여 정보를 모드는 경우 두 가지의 인지 기능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쪽 모두를 사용하지만 다른 한쪽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65) 감각적인 측면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조직적인 접근을 시도하는데 이
는 알파코스의 ‘질문’ 형식의 토크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직관적인 성
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창조성과 아이디어, 가능성을 자극하는 도전에 응답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알파코스의 방식이 이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감정
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알파코스의 개인적 관계와 교제가 효과적일 수 있고,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을 욕하는 알파코스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알파코스의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
첫째로, 알파코스는 신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문병화의 비판이 대표적인
데, 그는 “알파코스가 서경적 진리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에 기초해서 진
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알파코스에는 “신학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
한다.66)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니키 검블이 수사학적이고 극적인 결론이 필요할 때
65) Michael Green, 알파코스(Alpha Course), 유용국 역(서울: 서로사랑, 2004), 8.
66) 문병호, “알파코스 비판: 개혁주의 성령론의 관점에서,” 신학지남, 2008년 겨울호,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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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자가 아니라 문학 작가인 C. S. 루이스를 수시로 인용하는 점, 알파코스에서 언급
되는 신학적 진술들이 단지 기독교 인문주의적인 입장에 머물고 만다는 점을 지적한
다. 프로그램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렇
다고 신학적인 근거를 경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알파코스는 사회적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알파코스는
불신자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선교의 도구로는 평가할 수는 있으나, 선
교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까지를 포함한 통전적인 선교가 되어야 합
니다. 알파코스는 개인 구원과 개인적 체험이 주로 강조되기에 사회적 역사적 책임성
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10주 동안의 알파코스의 주제를 보아도 확인
이 가능한데,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강력
한 소그룹으로 인해 게토화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은 모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풀어야할 숙제인데, 알파코스는 게토화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3.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종합적 평가
가.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성과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교회 안에서의 제자훈련과 교회 밖에서의 제자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교회 밖에서는 제자 훈련은 주로 캠퍼스 중심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영
향을 받고 있으며 교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다. 캠퍼스 중심의 제자훈련은
캠퍼스를 복음화 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존 교회의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캠퍼스 내의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기독학생회(IVF) 대학생선교회(CCC) 한국
기독대학인회(ESF) 죠이 선교회(JOY Mission) 네이게이토 선교회(The Navigators)
예수전도단(Youth Whit A Mission) 등이 있다.
심수명은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현광 파악과 대안을 연구한 기고문에서 선교 운
동 단체의 긍정적인 평가로 “명확한 복음 제시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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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목표가 성장단계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점, 성경 공부 방법이 주로
귀납법적 형태로 되어있는 점, 멤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점” 등을 들고 있
다.67)
또한 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긍정적인 측면은, “평신도의 능동적
인 참여가 이루어진 점, 질적이 향상이 이루어진 점, 성경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성경
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점, 교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생겨난 점,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가져온 점, 제자훈련이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여러 다양한 교재가 개발된 점 ”등이다.68)
제자훈련은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기복주의와 성장ㅓ주의에서 벗
어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평신도들을
자극하여 능동적으로 예수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켰다. 또한 말씀을 통해 스스로가 깨
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로 살아가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자훈
련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양적부흥에서 질적 부흥으로 새로운 성장의 모습으로 세우게
된다.
나.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한계
제자훈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이 역설적으로 공동체성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는 전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헌신된 소수에 집중했기 때문
이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제자훈련들이 소수 정예 훈련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영적
인 엘리트 의식을 심어주어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위화감을 심어주어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더불어 지도자와 구성원이 지나치게 수직
화 되었다는 조직적 특징으로 인해서 온전한 공동체성을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자훈련의 관점이 지나치게 양적 선장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한
67) “성경적 제자훈련 방향,” 기독교 세계, 2009년 9월호, 15.
68) Ibi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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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회 제자훈련 안에서 강조되었던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배가의 원리인데 이것은 교
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복음 전파 방식의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을 지적하고 그 대
안으로 제시되었던 논리이다.69)
한국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원리들이 이식되었고 제자훈련 열풍이
한국교회 안에 불었던 시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양산하려는 의도가 깔린
프로그램들로 고안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물론 교회성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양적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제자훈련을 한다면 그것은 목적이 전도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개인주의화를 지적할 수 있다. 제자훈련은 개인의 경건 훈련
을 바탕으로 제자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
가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변화
된 개인이 주변 환경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실천하
고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변화된 열정을 교회 안에서만 쏟아내는데 치중한
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으로써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기타 제자훈련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써 몇 가지가 더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제
자훈련으로 인한 담임목회자의 시간부족, 제자훈련을 통하여 평신도의 영성이나 수준
은 높아지는데 목회자는 그에 비례하여 성장하지 못하여 목회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
는 가능성, 제자훈련에 정열을 쏟다가 제자훈련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일반신자와의
분파 형성 가능성, 기도나 다른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약화 될 수 있는 가능성, 목회
의 편식이 나타날 수 있는 점, 기성교인이 올 경우 잘 적응하지 못할 수 있는 경향
등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한계로써 지적될 수 있다.70)
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미래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의 열풍은 사그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 캠퍼
스 내에서의 제자훈련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제
69) 방선기, “제자훈련의 핵심 원리,” 목회와 신학, 1990년 7월호.
70) “성경적 제자훈련 방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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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훈련이 교회 안에서는 잘 이루어지다고 볼 수도 없는데, 진정한 제자로서의 양육시
스템을 갖춘 교회는 드물고 교인의 감소로 인하여 제자훈련을 받는 성도들의 수가 급
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의 노쇠화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와 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필자는 다시금 목회 현장을 부흥시키고, 예
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전인적인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제 1 절 왜 요한복음 제자훈련인가?
1. 기존 제자훈련의 문제점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선정하여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훈
련은 단편적인 내용들의 연결이나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어서 삶의 지속성과 말씀의
연속성에 한계를 보인다. 몇 차례의 제자훈련을 하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다시 현
실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말씀과의 연속성
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체험과 말씀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씀이 삶
에서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
가 없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요한복음 제자훈련 - ‘예수를 만
난 사람들(이하 예만사)’’이라는 교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2.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차별성
필자는 목적에 맞게 성경을 뽑아 사용하는 교리적 성경공부가 아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 요한복음을 선정하여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의 진수, 예수를 만난 사람
들, 예수가 행하신 사역, 예수가 제자를 세우신 목적, 예수가 주신 사명 등을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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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론과 삶을 조화시켜 보려는 제자훈련을 성도들에게 하려고 한 것이다.
신약성서신학을 전공한 필자로서는 요한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종합적인 내용,
즉 예수와의 만남, 사랑의 삶을 사는 제자도의 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이어지는
헌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등 한 사람의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전인적인 제자도를 가르
치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주론적으로 증
명하고 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71) 더 나아가 요한복음
은 성경적 이해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
났으면 예수를 따라 사랑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
고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성령을 통해 제자의 사명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체험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아는 것을 넘어 행하는 것까
지 강조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균형 잡힌 제자훈련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자에게
는 있다. 말씀으로 체계화된 믿음이 체험적 신앙으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
이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차별성이다.
요한복음이 제자를 세우기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과 함께 특히
필자가 강조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차별성은 ‘내러티브적 요소’가 제자훈련의 핵
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TV드라마가 항상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매일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스펀지 스며들 듯이 대중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품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내러티브적인 이야기’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요한복
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변화
되는 것이다.
문시영은 하우어워스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됨’을 통해 내러티브 윤리를
71)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가르침의 교과서이기에 족보를 통해 예수를 증명한다. 마가복음
과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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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예수의 이야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몸에 밴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다.72) 그는 ‘예수 이야기(Jesus narrative)’, ‘하나님의 이야기(story of God)’로서의 복
음에 주목한다.73) 교회는 예수의 이야기로 형성되고 예수 이야기는 공동체를 형성하
기 때문이다.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존재방식을 부여하는 이야기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내러티브라는 것이다..74) 따라서 요한복음을 내러티브
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삶 속에 있다
는 것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은 이미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가신다. 그것은 이야
기를 통해 예수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변하게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필자는 내러티브적인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통해 인간의 성품과 행동이 변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러한 내러티브적인 구성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
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근거로 필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를 만들기 위한 예수의 내러티브를 따라 12과 교재를 만들었고, 내러티브적인 제
자훈련의 방법을 구성하였기에 기존의 다른 제자훈련 교재들과 엄밀하게 구분된다.
3.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지향점
따라서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일반적인 교회 사역을 위한 제자훈련과는 다르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단편적인 성경구절을 가지고 만들어 낸 교리적이고 이론
적인 성경체계가 아닌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자훈련
을 지향한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전인적 제자도를 가
르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




를 만난 사람들을 과정과 고백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2장의 “혼인잔치”, 6
장의 “생명의 떡”과 같은 내용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백한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연장선
상에 올려놓아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오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자신이 니고데모가 되고, 사마리아 여자가 되고, 중풍병자가 되고, 태
생소경이 되어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자신의 이야기로 듣고 예수를 만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새계명”으로 예수처럼 사랑하여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
고 있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하며(포도나무 비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며, 두
려움 없는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
게 세상을 이기며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18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베드로의 이야기로 투영하며 ‘예수
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믿음을 촉구하며 예수의 어린양을
먹이는 제자의 사명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
여 영생을 얻는 구원의 목적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여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해 내는
모든 길이 성령과 함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듯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성경 전체를 내러티브적인 구성을 따라 순차적으
로 읽어 나가면서 구원과 제자, 십자가와 부활, 사명과 성령의 역사 등 탄탄한 이론과
생생한 체험을 삶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제 2 절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신학적 근거와 프로그램 내용
1.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신학적 근거
필자의 논문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자훈련에 대한 타당성과 연관된 몇 가지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랑에 대한 강조이다. 요한복음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며 마태복음에서 17번, 마가복음에서 10번, 누가복음에서 19번인 것과는 달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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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으로 제시하는 ‘서로 사랑
하라’(요13:34, 15:12)는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삶이 동반된 참된 사랑, 즉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이 핵
심이므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제자가 참 포도나무이자
참 목자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서로사랑이라는 실천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의 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둘째는 참된 교회, 참된 종교를 지향한다. 요한공동체는 유대교의 형식적 종교를
극복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비어있는 돌 항아
리와 같은 무색(無色), 무미(無味), 무향(無香)의 형식적 유대교를 유색, 유미, 유향의
포도주로 바뀌는 생명의 교회와 종교, 예수의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유대교의 낡은 유월절, 수장절 등과 같은 형식적 물 뿌림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수의 영생의 샘물, 성령의 강물, 사랑의 핏물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브
라함, 모세, 야곱 등과 같은 조상보다 예수가 더 큰 분임을 강조하며 낡은 종교, 형식
적 교회를 극복하고, 참된 교회, 참된 종교를 지향한다. 본질을 잃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셋째는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는 집중이다. 요한복음은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선별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다. 7명만 등장한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도 안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
고, 제자들, 중풍병자, 간음한 여인, 태생소경, 죽은 나사로와 같이 특징적, 극단적 인
물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르쳐 주고 있다.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고 있다. 요한복음은 목적이 선명하다. 철저하
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2.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개요
<표 3>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개요
구분 내 용
1강 제자의 본질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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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1:1-2)
(2)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1:3)
(3)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가) 말씀과 성육신(요 1:1, 14)
(나) 생명(요 1:4)
(다) 빛(요 1:4, 5, 9)
(4)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요 1:12-13)
2강
제자의 고백 “세례 요한과 제자들”(요 1:19-51, 3:22-36)
(1) 세례 요한(요 1:19-34, 3:22-36)
(가) 세례 요한의 자기 증거
(나)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거(믿음의 고백)
(다) 결단(요 3:36)
(2) 제자들(요 1:35-51)
(가) 안드레와 요한 - 무지한 인생의 대표
(나) 베드로 - 약한 인생의 대표
(다) 빌립 - 가난한 인생의 대표
(라) 나다나엘 - 지적인 인생의 대표
(3) 예수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은?
3강
제자의 거듭남 “니고데모의 거듭남”(요 3:1-21)
(1)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3:1, 요 7:45-53)
(2) 니고데모의 불완전한 믿음(요 3:2)
(3) 거듭남(요 3:3)
(가) 물(말씀)(요 3:5, 벧전 1:23)
(나) 성령(요 3:5-8, 요 7:38-39, 행 2:38)
(다) 십자가(피)(요 3:12-16, 요일 5:5-8)
(4) 거듭남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요 3:16-18)
4강
제자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요 4:1-42)
(1)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유혹(요 4:1-10)
(2)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하신 진정한 목적(요 4:10)
(3)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4:11-19)
(4)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13-14)
(5)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요 4:15-26)
(가) 남편을 데려오라(요 4:16)
(나) 예배, 영적인 갈망(요 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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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시아(요 4:25-26)
(6)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요 4:27-30)
(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4:28)
(나) 와서 보라(요 4:29, 42)
(7) 예수님의 영적 양식(요 4:31-38)
(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요 4:32)
(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요 4:35)
(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요 6:27)
(8) 사마리아의 구원과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4:39-42)
5강
제자의 영생 “38년 된 중풍병자”(요 5:1-47)
(1) 제 5 강 예수를 만난 “38년 된 중풍병자”(요 5:1-47)
(가) 베데스다 물과 예수의 차이
(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라
(요 5:19, 요 5:24, 요5:25)
6강
제자의 자유 “간음한 여인”(요 8:1-59)
(가) 죄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
(나) 예수가그리스도인것을믿지않는자는죄가운데서 죽는다.
(다) 진리인 아들인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
리라”(요 8:51)
7강
제자의 정체성 “태생 소경”(요 9:1-41)
(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다)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태생 소경
8강
제자의 부활 “다시 살아난 나사로”(요 11:1-57)
(가)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위대한 이적
(나) 예수의 기적을 위한 믿음의 요청을 통과한 마르다와 마리아
(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라) 예수의 죽음은 온 백성과 민족을 살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
9강
제자의 사랑 “예수 사랑 서로 사랑”(요 13:1-38)
(1)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의 모범
(2) 새 계명 - 서로 사랑하라
10강
제자의 사명 “베드로와 사랑의 숯불”(요 18:1-27, 21:1-25)
(1) 부인의 숯불(요 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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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한복음 내러티브 제자훈련의 실제
요한복음을 통한 12주 성경공부의 명칭은 ‘요한복음 제자훈련 - ‘예수를 만난 사
람들(이하 예만사)’’로 만들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 성경공부의 핵심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새가족과 기존 성도들에게
성경공부를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제목을 그
렇게 잡은 것이다. 약 17년 동안 1,000여명을 대상75)으로 “예만사”를 강의하면서 가장
75) 1998년 성수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3년 동안 500명의 교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요한복
음 제자훈련을 실시하였고, 2005년 여주 청안교회 담임목사로 150명의 교인을 의무적으로 가
(2) 사랑의 숯불(요 21:1-25)
(3) 사명의 길
(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 “나를 따르라”
(다) 세 가지 길(부인의 길, 용서의 길, 고난의 길)
11강
제자의 헌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랑”(요 19:1-42)
(1) 철저히 버림받는 예수(요 18:28-40)
(2)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요 19:17-27)
(3) 겉옷 교인과 속옷 교인(요 19:23-42)
(가) 겉옷 교인
(나) 속옷 교인
(4) 사랑의 핏물(요 19:23-42)
(가) 예수는 영생의 샘물(요 4:13-14)이다.
(나) 예수는 성령의 강물(요 7:38-39)이다.
(다) 예수는 사랑의 핏물(요 19:34)이다.
12강
제자와 성령 “부활과 성령”(요 20:1-29)
(1)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20:1-29)
(가) “왜 우느냐?”
(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20:22)
(가) 성령 - 영적 생명력의 공급자
(나) 성령 - 예수 사역의 계승자
50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공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PPT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칠판을 이용하여 강의하기도 하였다. 작게는 5명에서 많게
는 30명 이상의 그룹 성경공부가 되기도 하였다.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 시간, 수
요일 예배 후 또는 평일 낮이나 밤 시간을 이용하여 성경공부를 공고한 후 자원자에
한하여 강의하기도 하였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전교인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담임
목사와 함께 하는 기초성경공부로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것이 25년간 목회를 해온 필
자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자 방향이기에 이 논문을 쓰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
문이다.
가. 제 1 강 제자의 본질 “예수님은 누구신가”(요한복음 1:1-18)
요한복음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추려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1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
를 내려주고 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만나지 않겠는가? 제자의 본질
은 예수가 핵심이며,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
1강에서의 출발은 필자의 간증으로 시작한다.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론을 강의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필자의
간증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다. 간증의 효과는 새가족이나 기존 성도들에게 가장 효
과적인 성경교수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예수를 두 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은 직접적인 체험으로 만나야
하고, 또 한 번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직접
적인 체험으로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간증이다. 고등학
교 2학년 때 신림감리교회 지하 예배 실에서 회개의 기도 가운데 방언이 터지게 하시
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마룻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면서 회개하며 받았던 은혜의 체
험이 의대 진학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만들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학생부 회장
까지 했으면서도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 우주여행, 밍크코트 사 드리는 물질
르쳤고, 2013년 지금의 대광교회 담임목사로써 장년 300명에게 전교인 성경공부로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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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축복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필자가 그 체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계기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
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간증이다. 이렇듯 체험으로 만난 예수 그
리스도를 소개한다.
또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을 강조한다. 체험으로만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하면 기도원의 잘못된 병 치료
안수나, 무당의 귀신축출과 같은 허무맹랑한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필자는 신학교 1학년
때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떻게 한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를 통
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반드
시 만나야 진리의 예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간증은 지금까
지 청중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
으로 체험하거나, 말씀을 통해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부터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제자의 본질은 예수이다.
이제 요한복음 1:1-18절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정
의 내려 주고 있다. 그리고 참여한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예수님은 당
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2)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
한은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예수는 우주론적으
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76)은 표현과 모습과 역
76) 필자는 1강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이고, 성령은 지금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시대적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존재해 왔고, 같이 사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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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다를 뿐 같은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인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불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가)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요한복음 1:1)
예수의 기원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창세기 1:1)과 같이 계
셨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특별히 예수는 특정시대의 인물이
아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77)요한은 공관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의 출생을 다윗의 계보와 출생을 언급하지
않으며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로고스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다.78)
(나)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요한복음 1:2)
요한복음 1:1절과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2에도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
께 계셨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3절처
럼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상이며,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요한복음 1:18)
요한복음에서의 가장 분명한 정의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요한복
음 1:18절은 예수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것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것을 통해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를 본 사람도 이 자리에는 없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를 볼 수 있
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는 역할 위주의 삼위일체론적 신관을 당위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77) 필자는 요 1:1절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요 1:14절을 근거하여 “예수”라는 단어로 읽어보
라고 한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가 곧 하나
님이시니라” 이것이 예수의 기원이며, 실체라는 것이다.
78) Moody D. Smith, 요한복음 신학(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최홍진 역(서울:
한들출판사, 200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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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1:3)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강조한다. 요한복음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
하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천지를 지으신 창
조주임을 강조하고 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가) 말씀과 성육신(요한복음 1:1, 14)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하나
님이 세상에 내려오는 경우는 없다. 이슬람의 알라는 절대 신이 인간과 상관하지 않
는다. 결국 성육신의 핵심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
해 손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 사랑과 희생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려고 사람이 되셨다. 예수는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려고 사람이 되셨
다. 예수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개미에게 아무리 구원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다만 사람이 개미가 되어 개미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개미가 알아듣듯이 예수 그리스
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언어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육신의 핵심이며,
그것을 말씀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깨닫
게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말씀”은 그래서 위대하다.
(나) 생명(요한복음 1:4)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 안에 생
명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예수 생명의 영원성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의 최대의 축복이다. 지금도 병과 죽음과 싸우는 모든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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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죽은 씨앗은 다시
살아나지 않지만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이 되어 예수 그리스
도를 믿는 모든 인간이 영생을 얻는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이 예수 생명의 핵심이다.
(다) 빛(요한복음 1:4, 5, 9)
예수의 속성은 빛이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빛은 진리이며, 빛은 사랑이며, 빛은
구원이다. 세례요한은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빛이신 예수를 믿게 하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준다(요한복음 1:6-8). 예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다(요한복음 1:9) 반면 세상은 어둠이다. 빛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도 어둠이다. 빛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다.
필자는 예수가 빛이라는 전제하에 빛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1:35 “그
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말씀을 따라 어둠의 세상에 동화
되어 빛을 잃어가는 성도의 삶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빛이신 예수를 회복하고, 따라가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결단하
는 빛 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다(마태복음 5:16).
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거절하는 어둠의
인간들과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요한복음 1:10, 11). 이것은 빛이신 예수께
나올 때 영생이 주어지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예수께 나아오지 않는 자기 교만이다
(요한복음 3:19-21, 요한복음 5:39-40).79)
필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이 ‘최고의 기적’이라면 이런 말씀과 빛으로 오
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기회를 거부하는 세상과 인간의 모습
은 어둠과 죽음의 상징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가장 최대의 기적”을 맞이하는 것이다(요한복음 3:36).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
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요한복음 8:12).80)
79) 요 3:19-21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
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80) 요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
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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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요한복음 1:12-13)
이제 “가장 위대한 기회”가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복음이며,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말씀, 생명, 빛, 때론 생명의 떡으로
정의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요한복음 6:54-58),
예수를 만난 인생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 제 2 강 제자의 고백 “세례 요한과 제자들”(요한복음 1:19-51, 3:22-36)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필자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이며, 예수를 깊이 만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제 2 강은 예수를 만난 세례요한과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
백”이다. ‘예수가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고, 예수 그
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 세례 요한(요한복음 1:19-34, 3:22-36)81)
세례요한은 예수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다.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세례요한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세례요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인
81) 요 3:22-36절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구절이다. 특별히 31-36절이 세례요한의
직접적인 말인지? 요한복음 저자의 소리인지? 논란이 많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세례요한의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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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게 소개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이 분명하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세례 요한의 자기 증거
세례요한은 먼저 예수와 비교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다. 필
자는 이러한 세례요한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의 생각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교과서와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례요한은 첫째,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다(요한복음
1:20-21).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을 때
그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 놓고 분명히 아니라고 고백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상
황이 되었음에도 솔직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해야 한다. 둘째, 세례요한은 자신
이 예수에 비해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요한복음 1:23)82).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이름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신은 예
수의 신발 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겸손을 의
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는 겸손해야 한다. 셋째,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
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로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
다(요한복음 3:28-30) 예수가 오면 나는 신랑을 축하하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며 모
든 자리와 인기와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겸손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예수보다 더 왕들과 제사장, 백성들에게 인기 있고, 인정받은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 이러한 세례요한의 자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할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82) 요한복음은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세례요한이 자신은 광야
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랑의 음성,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요 5: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요 5: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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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례 요한의 예수 증거(믿음의 고백)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세례요한은 예
수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제자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의 교과서와 같은 고백이다.
먼저 세례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다(요한복음 1:29-31). 이것은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써 예수가 아
니면 결코 인간의 죄가 사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믿음이 고백이다.
둘째, 세례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고백한다(요한복음 1:32-33).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요한복음 1:34). 셋째, 세례요한은 예
수가 “만물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요한복음
3:31,35).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며,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그의 손으로 다스
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다) 결단(요한복음 3:36)
필자는 세례요한이 예수에 대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만나
려는 우리 자신도 반드시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
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며, 예수의 제자
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
(2) 제자들(요한복음 1:35-51) -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세례요한에 이어 예수를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이다. 요한복음이 공
관복음서와 다른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자들의 부름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공관복음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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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요한복음은 인원과 상관이 없고, 부르시는 과정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편집 목적을 볼 수 있었다. 제자를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적용한다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성
보다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결단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누를 범 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은 제자
들의 부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왜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으며, 예수
를 만난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 안드레와 요한 - 무지한 인생의 대표
공관복음서와 달리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요한의 제자로 등장한다. “세상 죄를 지
고 가는 어린양을 보라”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이 늘 그렇듯이 예수는 그들에게 실존적인,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무엇을 구하느
냐?”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라는 대답을 한다(요한복음 1:38). 전혀 어
울리지 않는 답이다. 형이상학적 질문에 형이하학적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체, 눈에 보이는 세상적 축복에만 관
심이 있는 “무지한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안드레와 요한이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
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와서 보라”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과 하
루 종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요한복음 1:39). 그것이 예수
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예수를 왜 따라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도
제자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의 사랑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난 안드레와 요한이 그의 형제 베드로를 만나 예수에 대
해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메시아는 번
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예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요한복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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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드로 - 약한 인생의 대표
안드레가 예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예수는 베드로를 보자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보셨다. 시몬의 뜻은 “모래같이 약한 자”라는 뜻이
다. 예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바꾸어 주셨다(요
한복음 1:42).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다. 모래와 같이 약한 인생을 반석과
같이 바꾸어 주시겠다는 예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희망인가? 실제로 예수는 의심
많고, 믿음이 약하고, 분노하고, 배신하는 모래 같은 시몬을 반석처럼 만들어 주셨고,
그의 믿음의 고백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는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아주셨
고, 장점을 보아 주셨다. 이것이 베드로와 같이 약한 우리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필
자는 강조한다.
아쉬운 것은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베드로
의 고백은 이미 초대교회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었을 만큼 분명하다.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예수를 기쁘게 했고, 그 고백이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마태복음 16:16).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베드로
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베드
로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가장 확실하게 한 예수의 제
자다.
(다) 빌립 - 가난한 인생의 대표
빌립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길에서 만난 제자이다(요한복음 1:43).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다(요한복음
1:44). 굳이 그의 출신 성분을 밝히는 의도가 무엇일까? ‘벳새다’는 ‘가난한 어부의 집’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더불어 가난한 어
부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난한 인생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뜻
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부르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
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넓은 사랑임을 깨
닫게 된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세상의 보잘 것 없는 신분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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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의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에 대하여 증거 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요한복음 1:45) 빌립의 고백은
세례요한이나, 안드레의 고백과는 다르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성경이 오랫동안 예언
해 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 나다나엘 - 지적인 인생의 대표
예수에 대한 빌립의 증거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
냐”라고 반문한다.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 하찮은 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지적
교만을 드러내는 나다나엘이다. 빌립은 “와서 보라”고 권면한다. 이것은 예수를 만나
게 하기 위한 너무나도 소중한 전도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필자는 강조한다83). 결
국 빌립과 함께 예수께로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며 예수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
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다(요한복음 1:47). 나다
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
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대답하셨다(요한복음 1:48).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
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의 신성을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태생 소경, 나사로 등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
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는 예수의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의 무한한 능력을 드
러내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 앞에 나다나엘은 자신
의 인간적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요한복음 1:49).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83) “와서 보라”는 요한복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수도 “와서 보라”고 하셨다(요 1:39).
빌립도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요 1:46). 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을 사람들에게 사용하
고 있다(요 4:29).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어떠한 전도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와서 보라”는 권
면과 인도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입을 계속 사용하는
곳에 많은 영혼도 구원할 수 있음을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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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것이 나겠느냐”던 지적인 인생의 대표인 나다나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수는 더 나아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
다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일을 보리라”고 하시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사건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요한복음 1:50-51). 모든 미래의 되어 질 일까지
알고 계신 예수 앞에 나다나엘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예수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은?
필자는 예수를 만난 세례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과정과 믿음의 고백을 가
르치면서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믿음
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한복음은 ‘12명의 제자를 어디서
불렀냐?’는 공관복음서의 역사와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무지한 인생이든, 베드로와 같이 약한 인생이든, 빌립과 같이
가난한 인생이든, 나다나엘과 같이 지적인 인생이든 모두를 만나 주시는 사랑의 메시
아라는 사실을 강조할 뿐이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배
운 자와 못 배운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가리지 않는다. 예수를 찾아오는 자마다,
또한 예수를 찾아가는 자마다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다양하기만 하다.
안드레와 요한처럼 이명해 온 교인이든, 베드로와 같이 관계전도를 통해 나온 교인이
든, 빌립처럼 우연히 길가다가, 교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나오게 된 교인이든, 나다나
엘처럼 모태 신앙, 학구파 신자이든 예수는 모든 사람을 만나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든지 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무조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에 대한 고백의 형태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경이 예언해 왔던 메시아이
며,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달라도 예수만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고백의 본질은 동일해야 한다. 예수 그리
스도의 제자는 ‘예수가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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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다.
다. 제 3 강 제자의 거듭남 “니고데모의 거듭남”(요한복음 3:1-21)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예수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니고데모의 거듭남”이 왜 중요하며, 요한복음 3장에 위치해야 하는 걸까? 니고데모와
예수의 만남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제자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약한 인생의 대명사라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가장 부유하고, 지적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이런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
는 이유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
를 만나는데 있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거듭나는 것이 그만큼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한복음 3:1, 요한복음 7:45-53)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며,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고, 랍비며, 부
자였다. 제자들과는 신분이 달랐다. 그는 예수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요한복음 3:1-3) 그런 그가 예수를 찾아왔다. 요한복음에는 예
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찾아가는 사람이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만나
려고 오기도 하고, 만나 주시려고 오시기도 하면서, 예수 만나는 것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니고데모가 스스로 예수를 찾아 왔다는 것은 그의 영적 갈급함을 드러내는 것
이며,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있고, 부자고,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
람은 없다는 상징적 인물이 되고 있다. 세상 지식, 신분의 상징 니고데모에게 가장 큰
영적 걸림돌은 거듭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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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고데모의 불완전한 믿음(요한복음 3:2)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적 같은 표적을 보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는
니고데모의 대답에 흡족해 하지 않으시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왜냐하
면 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지식과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니고데모가 밤 중에 찾아온 이유를 들 수 있다. 밤 중에 진리를 탐구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부를 잃어버릴까봐 밤중에
찾아온 것이다(요한복음 12:42). 둘째로 예수에 대한 호칭이 선생이라는 점이다. 선생
에 대한 호칭은 세 가지가 있는데 ‘라브, 랍비, 라반’이다. 지식의 대명사인 니고데모의
눈에는 예수가 선생이겠지만 거듭난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셔야 한다. 셋
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표적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요
2:23-25절을 보면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셨기에 예
수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예수를 만나러 왔으나 불완전한 믿음으
로, 세상 지식에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3) 거듭남(요한복음 3:3)
이 과에서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요한복
음 3:4)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요한복음 3:9) 예수를 선생이라 말하며
지식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
들을 알지 못하느냐”(요한복음 3:10)고 책망하시며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
다. 필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다84). 교회와 예배에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삶이 외형적, 형식적
84) 죠이선교회에서 발행한 책을 보면 예수를 만난 성도들이 자신이 거듭난 날짜를 정확히 기
억하며 자신이 거듭난 간증들을 하고 있다. 때로는 거듭난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자신
도 모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거듭나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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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버린 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거듭남의 고백과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 거듭남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의 근거는 요한일서 5:5-8절인데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85) 예수를 만나려고 요한복음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교
인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가) 물(말씀)(요한복음 3:5, 베드로전서 1:23)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
다.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서로 다
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려고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이 성령일 수도 있고, 성령이 물일 수도 있고, 물과 성령이 말씀일 수도 있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거듭난 증거인데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가 되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고2때 성령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를 만나면서,
거듭남에 대해 고민하다가 신학교 1학년 때 베드로전서 1:23절86) 말씀을 통해 거듭남
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쉐마의 말씀처럼 제가 거듭났다는 것
이 믿겨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 동시에 제 안에 역사하셨기
에 거듭남이 깨달아 진 것이다. 예수를 만나려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은 동일
하게 적용되리라고 확신한다.
(나) 성령(요한복음 3:5-8, 요한복음 7:38-39, 사도행전 2:38)
예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다. 육이나
지식으로는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거듭남이 확신
될 수가 있다. 육신과 육신의 생각으로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예수가 그
85) 요일 5:5-8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
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86)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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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인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린도전서 12:3).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
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
이라고 했던 것이다(사도행전 2:38).
성령은 인간 안에서 강물처럼 솟아 나오는 물로 표현되고 있다(요한복음
7:38-39). 물과 성령이 떼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의 반증이다. 또한 성령은 바람으로 이
해되고 있다(요한복음 3:8).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바
람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 못할 바람 같은 성령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
다. 필자 역시 예상 못한 성령의 역사로 체험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물과
바람과 같은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십자가(피)(요한복음 3:12-16, 요일 5:5-8)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육과 지식으로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하시며,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반문하셨다
(요 3:12).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며, 거듭난 자임을 밝히고 있다(요한복음 3:12-16).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일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
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요한일서 5:5-8).
예수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다(요한
복음 3:14). 장대에 놋뱀을 매단 것과 나무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린 것은 구원을 향한
동일한 메타포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 성막의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짐
승의 피를 놋으로 된 번제단에 불살라야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하
나님의 말을 육과 지식, 땅의 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육과 지식에 얽매여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민수
기 21:4-9). 이것이 십자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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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늘의 일인 것이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이것은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말씀과 성
령으로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이다.
(4) 거듭남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요한복음 3:16-18)
성경 66권을 다 없애도 요한복음 3:16절 한 구절만 있어도 성경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경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시다(요한복음 3:17). 모든 인간은 각자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남을 정죄한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기준을 뒤집어엎으시며 오직
빛이신 주님만이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신다.87) 중요한 결론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 구
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요한복음 3:18).
그런데 놋뱀 사건과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며, 빛 앞에 드러
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요한복음 3:19-20).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된다. 빛과 진리는 하나이며, 빛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자 진리이시다.88)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단지 믿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주는 구절이
다. 믿음은 선한 행함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
온다고 예수는 말하고 있다(요한복음 5:29).
필자는 예수를 만난 세례요한과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과, 지식과 신
분과 부의 대명사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의 고백과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제자훈련
에서 강조한다. 거듭나는 것은 결국 내 지식, 내 육체, 땅의 생각이 아니고 오직 말씀,
87) Lesslie Newbigin, 요한복음 강해(The Light Has Come: An Exposition of the Fourth
Gospel), 홍병룡 역(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1), 77.
88) 이장식, 요한복음 해설(서울: 한들출판사, 200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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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의 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
면 거듭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된다. 그래서 거듭남
은 육신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 안에 있
을 때만 가능하다.
라. 제 4 강 제자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요한복음 4:1-42)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4장 “사마리아 여인”과 9장 “태생 소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
수를 만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가 누구인지?’
를 정의 내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는 것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을 강조한 후에 ‘한 인생이 예
수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여
인의 이야기이다.
(1)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유혹(요한복음 4:1-10)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 증거가 있다(요한복음
4:4,6,8). 첫째, 예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낮 12시에 유대인들이 통행
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다(요한복음 4:4).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
는지라”는 지리적인 필요성 뿐 아니라 신학적인 필연성도 내포되어 있다.89) 배를 타
거나 산맥을 돌아가야 할 예수가 우연의 일치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일부러
만나러 갔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둘째, 우물곁에 앉으셨다는 사실이다(요한복음
4:6). 여자만 앉을 수 있는 풍습을 어기고 우물가에 앉아,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
인에게 말까지 걸고 있는 예수는 분명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오신 것이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예수가 어긴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었다(요
89) Newbigin, 요한복음 강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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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음 4:9). 셋째, 예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보내셨고, 사 온 음식을 먹지
않았다(요한복음 4:8, 4:31-32). 사마리아 여인과 일대일로 만나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
내신 것이고, 사 온 음식을 먹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을 밝혀 주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예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
나님이시며,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은혜이다.
(2)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하신 진정한 목적(요한복음 4:10)
물을 달라하는 예수를 이상하게 여기는 여인에게 예수는 육신이 마시는 물이 아
닌 영생의 물을 소개한다(요한복음 4:10). “여인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너에게 물을 달라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영생의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3장에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거듭남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생수를 얻은 것이다. 예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서가 아니라 영생의 샘물을 여인에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인을 찾아 온 것이다.
(3)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한복음 4:11-19)
여인은 예수를 여전히 못 알아보고 있다. 여인이 아는 물은 육신의 물이다.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예수가 물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것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육적인 판단, 이성과 과학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다. 또한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야 말로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물이라고 믿고 있
는 것이다(요한복음 4:11-12). 야곱의 우물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고마운 야곱보다 예수가 더 크냐?’고 반문하고 있다.
필자는 여인에게서 육신, 이성, 과학에 의해 예수를 보지 못하는 현대인을 보게
된다. 예수가 주는 물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인의 관심은 조상이고,
자기 몸이고, 자기 자식이고, 자기 재산(가축)이다. 그것밖에 못 보기에 예수보다 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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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을 주는 야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예수보다 조상이 소중하
고, 자신의 몸이 더 귀하고, 자식과 재산에 얽매여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세상적 시각과 세속적 믿음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4)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한복음 4:13-14)
예수보다 야곱이 더 크다고 믿는 여인에게 물을 매개로 하여 예수 자신이 영생
의 샘물임을 밝히고 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은 “물”이라는 상징이 얼
마나 대단한지를 철저하게 보여준다. 예수 자신이 곧 물이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요
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 무색, 무취, 무향의 인생을 유색, 유
취, 유향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되고 있
다. 요한복음 5장에는 병자를 고치는 베데스다 못의 물보다 예수가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7장은 성전에 물을 붓는 이스라엘 명절을 보시면서 “누
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
서 성령의 강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요한복음 7:37-38) 요한복음 13장은
새 계명을 주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고 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가
죽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물은 다시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 지금 또 목마른
육신의 물을 먹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과감한 결단으로 끊어내고 예수께로 돌아
가야 한다. 헛된 것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라는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한
다.
70
(5)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요한복음 4:15-26)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인의 무지는 계속된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
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요한복음 4:15) 예수가 말하
는 물의 진정한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는 두 가지 메타포를 사
용하고 있다.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사랑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해시켜 주
시고, 기다려 주신다. 예수를 만나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목적
을 볼 수 있다.
(가) 남편을 데려오라(요한복음 4:16)
예수는 난데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다. 필자는 여인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
주려는 예수의 간절한 사랑 앞에 감격을 누리게 된다. 못 알아보는 여인과 못 알아
듣는 대답을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남편 이야기를 통해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러내
고 있기 때문이다. 여인은 예수를 속이는 대답을 한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
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요한복음 4:17)라고 하시며 여인이 삶의 실체를
직시하셨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
이 참되도다”(요한복음 4:18) 예수와 여인의 대화는 도무지 논리가 맞지 않는 모순처
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는 남편 이야기를 통하여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 물을 먹고 살고 있
는지를 드러내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예수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여
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으러 올 것도, 이 여인이 남편이 6명이 있었고 동네에서 욕먹
는 여인이라 뜨거운 낮에 물을 길을 수밖에 없고, 남편이 여자에게 인생의 목적이었
는데 그것은 마치 다시 목마른 물같이 헛된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네 남편
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인의 현재 상황, 마음 상태까지 알고
계신 예수를 보며 여인은 예수에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요한복음 4:19). 여인의 인생은 육적인 인생의 대명사이다. 육신적인 물, 물
을 준 조상, 내 몸, 내 자녀, 내 재산, 그리고 남편이라는 인생 목표 전체가 다시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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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물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남편 이야기를 통해 이제는 이런 물을 그만 먹고, 영생하
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예수를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나) 예배, 영적인 갈망(요한복음 4:20-24)
여인은 대화를 난데없이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의 이야기로 전환시켰다(요한복
음 4:20)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이 남편이라는 육적인 목적을 위해 살았던 여인에게 예
배라는 영적인 갈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
에서 드리면 되나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육적인 생각과 삶에서 영적인 생각과 삶으
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 이제야 여인을 찾아온 예수의 목적에 서광이 비치게 되
었다. 예수는 여인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원칙을 일러 주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
리로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렇
게 예배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요한복음 4:21-24) 요한복음은 때의 복음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곧 실존적 결단을 촉구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지금
이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도 지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실존적으로 만나라는
촉구이다. 예수는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지금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예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으면서 예수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메시아(요한복음 4:25-26)
여인은 예수의 말을 듣고 드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
리시리이다” 예수가 여인에게 기다리고 바랐던 가장 소중한 단어가 나온 것이다. 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다만 여인은 눈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
한 체 미래적인 그리스도의 대망을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에게서
듣고 싶었던 메시아라는 말을 듣자마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다(요
4:26). “내가 그라”는 헬라어 “εγω ειμι”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신적 언어이다.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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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은 “나는...다”라는 자기 선언을 7개나 하고 있다.90) 이것은 출 3:14절에 하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와 같은 표현이다. 이로써 사마리아 여인은 메
시아 곧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를 만난 사
람의 과정과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예수는 한 인생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신다. 그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는 한 인생이 예
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다. 그러나 그 인생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육신의 시각, 과학, 이성에 얽매이고, 자기와 자녀와 가축(재산)을 위해 다시
목마르게 하는 육신의 물밖에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런 인생을 보면
서도 참아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 보게
하신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 대해 고백하는 단계를 세 가지로 보
여주고 있다. 첫째는 예수를 유대인(남자)라고 보았다(요한복음 4:9). 여인에게 예수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달라하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를 선지
자라고 고백한다(요한복음 4:19). 남편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다가 뜨거운 대낮
에 물을 길으러 나올 수밖에 없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를 여인은 선지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셋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요한복음 4:25, 29). 육신적인 인생을 살다
가 예배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가지게 된 여인이 메시아를 언급하자 예수는 즉시 “내가
그라”고 하셨고, 결국 여인은 예수를 소개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게 된
것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고백이 변해야 한다. 사람에서, 선지자
로, 다시 그리스도로 확실한 고백과 믿음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90) 박성호, 공동체를 위한 성서연구-요한복음, 생명으로 들어가라(서울: 밴드목회 연구원,
1998), 26-28.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7가지 자기 선언: 1)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 6:35); 2)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3) 나는 문이다(요 10:9); 4) 나는 선한 목자이다(요 10:11);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 7) 나는 참 포도
나무이다(요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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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요한복음 4:27-30)
예수를 만난 여인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자신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필자는 예수 만
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한복음 4:28)
물을 길러온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간다. 우물가에 왔던 목적이 물
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을로 전하러 간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
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한복음 4:29) 이것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
이며, 세상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며,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제자
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투영해 주는 장면이다.
(나) 와서 보라(요한복음 4:29, 42)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부족한 존재이다(요한복음 4:42). 그러나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예수를 와서 보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먼저 증거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인은 자신이 욕
을 먹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마을로 달려간다. 이미 자신의 관심이 육에서 영
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를
증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런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예
수를 믿는 일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다만
“와서 보라”고 외치면 되는 것이다.
(7) 예수님의 영적 양식(요한복음 4:31-38)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은 여인과 이야기 하고 있는 예수 앞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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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관한다. 제자들은 예수와 같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먹을 빵뿐이었다.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생각은 하
지 못했고 그들이 구한 것은 먹는 빵이었다.91)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육의
양식을 초월하는 예수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구해온 양식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가 주시는 양식은 영원한 것이었다.92)
(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요한복음 4:32)
예수는 먹을 양식을 구해 와서 먹으라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
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수군거릴 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것이니라”(요한복음 4:34) 그리고 예수는 가져온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 예수가
애초에 제자들에게 양식을 구해 오라고 한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여인을 단
둘이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
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이 양식이 되어 예수에게 힘을 공
급하여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힘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
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93)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
기 때문이다.
(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요한복음 4:35)
예수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의 눈을
열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일하라고 하신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났음을 기억하고 지금 그 일을 하라
고 촉구한다(요한복음 4:35). 추수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음으로써 기쁨으로 얻으라는 강력한 촉구이다(요한복음 4:36). 예수가 이미 뿌려놓
고, 예비해 놓은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요한복음 4:37-38). 한 영혼을 구
91) 이장식, 요한복음 해설, 72-73.
92) Newbigin, 요한복음 강해, 84.
93) 이장식, 요한복음 해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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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일은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요한복음 6:27)
결국 예수는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 하러 가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온다고 말씀하
시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본을 보여주셨다(요한복
음 17:4).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다. 너희도 나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의 양식을 먹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예수가 육신의 양식보다 하
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
고 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요한복음
6:27)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제자는 바로 이러한 변화와 우선순위의 분명한 정립, 예
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8) 사마리아의 구원과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4:39-42)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임을 밝혀
주고 있다. 결국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계의 구원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성령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사도행전 1:8).
자격이 없고, 부족한 여인이지만 “와서 보라”는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요한복음 4:39). 그들은 예수께로 왔고, 예수에게 자기들
과 함께 있기를 청했다. 예수는 당연히 거절하지 않았다. 예수가 사마리아에 온 목적
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남편이 여섯이나 되는 여인에게 예수를 만나
게 하셨고, 그 여인의 전도로 마을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셨다. 예수에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려는 목적과 사명이 있었던 것이다. 예수가 그들과 함께 이
틀을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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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요한복음 4:42)
이제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1:1-18절까지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
인지?’에 대한 정의를 말해 준다. 요한복음 1:19-51절까지는 예수를 만난 세례요한과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
여 주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제
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
해 ‘영생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
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써 사랑의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마. 제 5 강 제자의 영생 “38년 된 중풍병자”와 제 7 강 제자의 정체성 “태생 소
경”
필자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1강과 4강까지 예수에 대
한 정의, 예수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세례요한과 제자들), 예수 만난 사람의 거
듭남(니고데모), 예수 만나는 과정과 고백의 변화와 예수 만난 이후의 삶(사마리아 여
인)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것을 12강까지 다 기술하면 논문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
기에 이제부터는 12장까지 나오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을 서술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적인 그룹을 선정하여 독자들에
게 전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문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
수는 수많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낡고 형식적인 유
대교와 대치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공동체에
서 출교를 당하는 강력한 핍박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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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수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근거인 절기, 아
브라함, 야곱, 모세로 이어지는 조상, 그리고 오랜 관습에 얽매여 예수를 인정하지 않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것을 뛰어 넘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고, 2장의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 빈 돌 항아리만 갖다 놓는 형식적 유대교를 넘어 포도주
가 넘치는 생명의 종교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수전절의 형식적인 물 뿌림의 관습을
넘어 예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임을 강조하며 예수를 믿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모세보다 예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어떠한 환
란과 핍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의 사랑
의 계명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필자가 예수를 만난 제자의 자유 “38년 된 중풍병자”와 제자
의 정체성 “태생소경”을 함께 묶은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가장 심각
한 질병과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대표이다.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를 눈으로 보고도 배은망덕하게 예수를 고발한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이다(요한복음 5:14-15). 반대로 요한복음 9장의 “태생소경”은 예수
를 보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를 믿었고, 그의 부모와 이웃 사람들은 출교가 두려워 예
수를 부인했지만 태생소경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는 미리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보여주셨고, 태생
소경은 출교를 당한 후에 만나주셨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고발했고, 한 사람은 예수
를 시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로써 가져야 할 자세임을 예수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빌립(요한복음 14:8-9)과 ‘만져보지 않
고는 안 믿겠다’는 도마(요한복음 20:27-29)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
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라는 예수 말씀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1) 제 5 강 제자의 영생 “38년 된 중풍병자”(요한복음 5:1-47)
38년 된 중풍병자와 태생소경에게 있어 공통점은 예수가 찾아 오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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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이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그가 가장 심각한 병자
이기 때문이다(요한복음 5:4). 눈먼 사람,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보다 천사가 물을 동
하여 병이 고쳐지는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인생 자체가 고통인 사
람이다(요한복음 5:5, 신명기 2:14).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을 지낸 것처럼 40
년이란 숫자가 상징적으로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그는 생존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요한복음 5:7)이며, 어떤 희망과 기회를 상실한 불쌍한 인생의 상징으로 등장하
고 있다.
이런 병자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로 찾아와 주셨고, 병자의 아픔을 알아
주셨고(요한복음 5:6),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초월해 주셨다(요한복음 5:7).
또한 중풍병자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 주시는 완전한 치유를 허락
해 주셨다(요한복음 5:8-9) 이것은 막 2장의 중풍병자 치유를 연상시키면서 예수는 병
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요한복음
5:14, 마가복음 2:1-12).
(가) 베데스다 물과 예수의 차이
요한복음은 예수가 “물”로 상징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요한복음 5장은 베
데스다 못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베데스다 연못과 영원히 목마르
지 않은 샘물이신 예수를 비교하고 있다. 베데스다는 한 사람에게만 병 고침을 주지
만 예수는 의사가 되셔서 누구든지 고쳐주신다. 베데스다는 찾아가야 되지만 예수는
찾아오신다. 베데스다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예수는 누구든지 예
수를 믿는 자마다 기회를 준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베데스다가 육신의 질병을 고
치는 곳이라면 예수는 육신의 질병을 넘어 죄 사함, 곧 구원까지 받게 하는 차이이다.
(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성모
독의 죄를 지적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으며,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으
려는 자들을 출교로 위협했다. 예수는 이 세상의 불신앙에 맞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상징들을 뒤집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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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선포는 첫째, 예수가 행하는 역사(표적)이다(요한복음 5:36). 예수
가 행하는 표적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표
적을 중시하는데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자가당
착에 빠진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
다고 했다(요한복음 5:38-39).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
는데 성경이 곧 예수의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94).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
는 메시아 예수에게 나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안타까워 하셨다. 셋째는 모세이다. 모
세를 믿었으면 예수도 믿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요한복음 5:45-46).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모세가
도리어 유대인을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라(요한복음 5:19, 요한복음
5:24, 요한복음 5:25)
예수가 회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표현이 “내가 진실로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바리새
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 한다는 자기 선포를 말씀하셨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한다는 아들에게의 위임을 강조하셨다(요
한복음 5:19).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한복음 5:17)라는 것
이 예수의 주장이다. 표적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위임이며, 심판조차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의 사역
과 선포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선포하셨다(요한복음 5:22-24). “내가 진실로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
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셋째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
을 지금 들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한다고 선포하셨다(요한복음 5:25). 아들의 음
94)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빌립과 도마에게 영적 원리를 제시해 주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를 보면 된다(요 14:8-9).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를 볼 수 있다(요 5:38-39). 고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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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듣지 않는 것이 곧 악이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5:29).
요한복음 5장의 핵심은 가장 심각한 병자를 고친 치유가 아니다. 안식일에 병자
를 고침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가 자신을 증거하는 주장이 핵
심이다.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고자질하며 흔들리는 38
년 된 중풍병자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의 자기 증거
가 구별되고 있다. 제자는 오직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예
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제자는 예수의 양이 아니다(요한복음 10:3-5). 예수의 제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은 자이다.
(2) 제 7 강 제자의 정체성 “예수를 만난 ‘태생 소경’”(요한복음 9:1-41)
태생 소경 이야기는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쌍벽을 이루며 예수
를 만난 사람의 변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는 육신의 눈과 삶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한 여인을 통해 예수와의 구원의 만남에
초점을 맞춘 반면, 태생소경은 엄청난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구별된다. 태생소경은 예수를 만
나고 나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제자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낸 예수의 제자이다.
(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생 소경은 자신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9:3). 이것은 소경이라
는 어둠속에 있는 태생소경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예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자신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9:5) 예수는 태생소경의 어둠을 밝히시고 빛
으로 나오게 하셨다.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는 명령에 순
종한 태생 소경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 눈을 뜨는 기적이 이루게 되었
다(요한복음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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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예수가 태생소경을 눈 뜨게 한 것이 안식일이었기에 다시 예수와 태생소경을 향
한 핍박이 시작되었다. 빛이신 예수를 만난 태생 소경은 예수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바리새인의 1차 심문(요한복음 9:16)을
통해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태생소경은 “선지자”(요한복음 9:17)
라고 고백한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출교를 당하는 것이 무서워 이웃 사람들은 바리
새인들에게 고발을 하고, 아들의 눈을 띄어준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를 모른 체하는
부모와 달리 태생 소경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고 있다(요한복음
9:18-23). 바리새인의 2차 심문을 통해 태생소경에게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
키려 하지만 ‘내 눈을 띄어준 분은 예수’라고 당당히 외치며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자
신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욕까지 하며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
나 너는 예수의 제자”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요한복음 9:24-28). 더 나아
가 태생소경은 “창세로부터 소경의 눈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요한복음 9:29-33). 결국 예수를
향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태생소경은 쫓겨나고 말았고, 이것은 출교를 의미하
는 것이다(요한복음 9:34-35)
쫓겨난 태생소경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
는 소경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고(요한복음 9:35), 태생소경은 “내가 믿
고자 하나이다”(요한복음 9:35)라고 대답했다. 예수는 태생소경에게 자신이 메시아임
을 밝혀 주셨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다시 에고
에이미의 신적 선언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것이다(요한복음
9:37) 빛을 보았고, 빛을 따르기로 결심한 태생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요한복음
9:38)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태생소경은 고백과 결단은 오늘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예수를 향한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가장 귀한 교
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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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태생소경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행하신 표적보다 표적 뒤에 숨겨
진 하나님의 목적을 밝혀 주는 것이다. 태생소경의 눈을 띄어준 이적보다 태생소경의
눈을 띄어주신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95).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목적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다(요한복음 9:39). 예수의 말을 이해 못한 바리새인들은 ‘우
리도 맹인인가?’되물으며 예수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요한복음 9:40). 예수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
라”(요한복음 9:41)고 말씀하시며 “육적인 소경과 영적인 소경의 의미”를 밝혀 주셨다.
필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강조한다. 바
리새인은 육신적으로는 소경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영적인 소
경이다. 반면 태생소경은 육적인 소경이었지만 빛이신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죄의 소경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눈을 뜬 이후 예수를 향한 5가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를 향한 세 가지 믿음의 고백
예수라는 사람 - 선지자 - 그리스도
태생소경의 예수를 향한 다섯 가지 믿음의 고백
예수라는 사람 - 선지자 - 예수의 제자 -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 메시아
태생소경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점점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깊어짐으로 죄
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눈은 띄어져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않
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를
95) 요 6장에서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5천명을 먹이시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예수의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도리어 예수는 하늘에
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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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며, 예수를 믿고 따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 제 6 강 제자의 자유 “간음한 여인”과 제 8 강 제자의 부활 “다시 살아난 나
사로”
요한복음은 극단적인 인생을 선택하여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조명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도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 당신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
를 담고 있는 것이다. “간음한 여인”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상징이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의 부활을 미리 예견하는 사건으로, 예수는 도저히 불가
능한 죽음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제 6 강 제자의 자유 “간음한 여인”96)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자의 자유”라고 규정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
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는 예수의 말씀이다. 간음한 여인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억압에 갇힌
여인이다. 예수는 이 여인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한다. 예수의 제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 예수라는 진리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가) 죄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
“간음한 여인”은 분명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대표이다.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은
96) 요 7:53절부터 요 8:11절의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필자가 본 모든 신약성서개론에서 삽
입본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풀러 신학교 교수인 신약학자 김세윤이 필자의 의견에 동
의했듯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와 요 8:12-59절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등
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죄” “육체” “판단” “두 증인” “음란” “돌” “살
인” “자유” “여인과 예수를 돌로 치려함”등을 통해 예수에게 돌을 던지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 하는 예수가 간음한 여인의 새로운 투영으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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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죽일 수 있다. ‘여인을 죽이라’하면 로마법에 위배되고,
‘현장에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기에 예수를 곤경에 빠트리려고
하였다. 예수는 흥분한 관중들 앞에서 두 번이 땅에 글을 쓰고 있다(요한복음 8:6, 8).
박대영은 그것의 의미를 언약의 돌 판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던 하나님을 연상하며
“여호와께서 첫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면 새 출애굽의 하나님은 예수”라는 것을 드러낸
다고 하였다.97) 그러나 필자는 흥분한 관중을 가라앉히시며 어느 사본의 기록처럼
“그들의 죄의 목록을 쓰셨다”는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수는 바리새인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주도권을 넘기시면서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간음한 여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그들의 위선과 허위를 드러내셨다. 예수 대신 권력과 재물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 그들이 바로 간음한 여인보다 더 큰 죄인임을 드러내신
다.98) 돌을 든 모든 사람에게 던진 말씀이 그것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한복음 8:7)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먼저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가 정죄할 수도 있는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압
권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이
것은 정죄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율법의 정죄를 넘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간음한 여인을 소망 없는 현실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뜻이다.99)
그리고 죄의 용서를 넘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 할 제자의 사명을 보게 된
다.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정죄하는 인생들이 나오고 있다. 예수
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
리라”는 신적 선언을 하신다(요한복음 8:12). 예수는 빛과 지혜와 율법의 완성으로 세
상에 오셨다. 예수를 통해서만 사망의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갈 수 있다.100)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요한복음 8:15) 죄 없는 예수
를 향해 육신의 판단으로 돌을 던지려 한다. 죄 있는 인간은 예수를 정죄할 수 없으
며, 오직 예수를 보낸 하나님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두 증인(요한복음
8:17)만이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 오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요한복음 8:21). 이 세상에 속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는 모든 인
생은 죄 가운데 죽는다(요한복음 8:24).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하
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101) 인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복음 8:28). 죄 가운데 홀로 떨고 있는 간음한 여인과 달리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하셔서 홀로 두지 않으신다(요한복음 8:29). 판단 받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증인이시며, 세상의 빛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와 간음한 여인의 차이가
이것이다.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다.
(다) 진리인 아들인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한복음 8:34)는 예수의 말은 세상에 죄 없는 사
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의 연장
이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종”이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예수
는 그들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가 없다면
거짓으로 예수를 살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마귀의 성품은 살인자,
거짓말쟁이이기에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다(요한복음 8:44).102) 하나님께 속한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103) 그러므로 예수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진리인 말하
는데도 믿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일
100) Ibid., 184-185.
101) 최안나, 요한복음 해설(서울: 성서와함께, 1998), 294.




수밖에 없다(요한복음 8:39-47).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이 죄 가운데 종이 되어 버린
모든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이신 예
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에 거해야 한다. 이것은 요 10장에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과 연결되고, 요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이신 예
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삶
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파괴적인 영향도 침범당하지 않는다. 또한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104)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에 아브라함을 들먹거린다. 그들의 조상 아브
라함도 죽었는데, 예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신성모독의 말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고 밝혔다(요한복음 8:56). 그리고 예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고 선언했다.
육신적으로 예수를 보면 오십도 안 된 예수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에
게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요한복음 8:53)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
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 1장 “예수에 대한 정의”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하나님이라는 정의이다. 결국 예수는 말씀이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
태초부터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며, 예수의 말을 지켜야 모든 인생에게는 영생이 있
다. 그러므로 신앙은 순간적인 이끌림이 아니라 계시와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에 대한 충실과 인내를 요구한다.105)
(2) 제 8 강 제자의 부활 “다시 살아난 나사로”(요한복음 11:1-57)
(가)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위대한 이적
죽은 나사로의 사건은 십자가의 부활을 예표 해준다.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의 전조와 같은
104) Morgan, 요한복음 강해, 213.
105) 최안나, 요한복음 해설,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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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이다. 가장 큰 이적을 행하
신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
려는 것이다(요한복음 11:15).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
가 죽었다. 예수는 본래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다(요한복음 11:5).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은 사랑하는 자도 죽을 수 있다. 더군다나 예수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예수
를 모시려는 가족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틀을 더 지체하고 있다(요한복음 11:6). 그 이
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
식을 듣고서야 움직이신다. 죽은 것이 확실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를 기다리신 것이다.106)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죽은 자를 살리셔서 더 큰 영광을 얻
으시는 것이 예수의 뜻이다(요한복음 11:4). 그래서 예수는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 않
고 잠들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107) 그렇다고 예수의 지체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약화가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고 두려워하
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예수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고 있다. 빛이 없어
밤에 있는 인생들을 낮이신 예수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다(요한
복음 11:9-10).
(나) 예수의 기적을 위한 믿음의 요청을 통과한 마르다와 마리아
필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세례요한과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을 예수에게 드렸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에
도 예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는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
고, 예수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한 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첫째, 마르다의 믿음을 살펴보면, 예수께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다(요한복음
11:19-20). 애곡하는 자는 7일 동안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예수가 나사
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달려간 것은 그만큼 마르다가 예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다는 뜻이다(요한복음 11:21-22).108) 그러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106) Morgan, 요한복음 강해, 252.
107) Ibid.,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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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예수의 말에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
는 불완전한 믿음을 보였다(요한복음 11:24). 예수는 마르다에게 신적 자기 선언을 하
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
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예수는 마
르다가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요청한다. 마르다는 믿음을 보인다. “주여 그러하
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예수가 마르다에게 요청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
백’이다.
둘째, 마리아의 믿음이다. 마리아는 예수의 부르심에 황급히 일어나 달려간다. 예
수는 여전히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는 것도
믿음이다.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하며 마리아는 울고 있다(요한복음 11:33). 이것도 믿
음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우는 것으로 믿음을 드러
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요한
복음 11:35). 예수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다. 죽음은 죄의 결
과이며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의 모든 비참한 일들을 예수가 아시기에 눈물을 흘리
신 것이다.109) 예수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죽은 나사
로의 무덤을 찾으셨다. 마리아는 “주여 와서 보옵소서”(요한복음 11:34)라고 대답하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요청하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의 무덤에 함께 온 유대인들은 예수의 사랑을 왜곡한다. 하나님의 큰 영광
을 보이기 위한 예수의 뜻을 알지 못한 체 ‘사랑하는 자가 왜 죽느냐?’고 예수를 모함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나사로의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요한복음
11:39)고 명한다. 예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기적
을 위한 예수의 믿음의 요청에 합격했던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보이자 예수는 마르다를 책망한다.




보려면 분명한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것이다. 돌을 옮겨 놓자 예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
이니이다.”(요한복음 11:41-42)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110). 무덤
에서 살려 내셨다.
(라) 예수의 죽음은 온 백성과 민족을 살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기적 앞에 많은 유대인이 믿었으나, 예수를 죽이려는 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다. 죽은 자까지 살리는 예수
의 표적 앞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 해의 대제사장
인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자는 제안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되어 버렸다.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과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요한복음 11:50)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예수는 민족을
위해 죽으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
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요한복음 11:51-52).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위대한 이적인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역사에 가장 근접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의 제자는 죽
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확신이 분명해야 한다.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2장은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와 마
르다가 죽음을 앞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섬김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온다(요한복음 12:9-11). 나사로는 끝까지 부활을 증거하
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는 반드시 예수를 사랑하고, 한 알의
110) 예수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너라”라고 외칠 경우,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예
수의 신적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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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이 죽어 희생함으로 살아 있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의 확신으로 예수를 섬기
게 되어 있다(요 12:24-26).
사. 제 9 강 제자의 사랑 “사랑의 새 계명”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았
다. 요한복음 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가 3년 동안 가르쳐온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
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는 누구보다도 제자 교육에 힘을 썼다. 표적만 구하는
무리들보다, 전도의 사명을 주신 70인의 제자보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중에서
도 3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집중 교육을 하셨다.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려는 예수의 방법이다. 그러기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
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하신다”(요한복음 13:1)고 하
셨다. 예수가 조목조목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의 제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1)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의 모범
예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첫 번째 표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주님이
대야111)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신다. 베드로는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절하지만 예수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요한복음
13:8)고 하셨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는 구원론적 의미이고 두 번째는 윤리적 모범의 의미이다. 구원론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수의 섬김은 죽음으로 속죄제사가 되어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는 것의 예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윤리적 모범의 의미가 된다.112)
111)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세 가지 그릇이 등장하고 있다. 1)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이 포도주로 변하도록 한 돌 항아리이다. 이것은 변화의 그릇(요 2:6-10)이다. 2)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바구니가 있다. 이것은 생명의 그릇(요 6:5-13)이다. 3)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준 대야가 있다. 이것은 섬김과 사랑의 그릇이다(요 13:17).
112)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서울: 두란노, 2005),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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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목적이 예수의 말을 통해 분명히 전해진다(요 13:12-17).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는 제자들이 세족식과 같은 섬김의 사랑으로 예수의 참
다운 제자가 되어 주기를 원하셨다.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란 용어가 공관복음에 비하
여 월등히 많은 57회나 사용되는데(마태복음 14회, 마가복음 7회, 누가복음 16회) 그
대부분이 ‘고별담화’속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고별담화’에 나타난 사랑의 특징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긍휼심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속한 믿음의 지체들을 향
한 사랑, 즉 ‘서로 사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113). 결국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
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사랑의 실천만이 복 있는 제
자의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2) 새 계명 - 서로 사랑하라
예수는 제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
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
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기독교의 사
랑이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
랑하는 것이다. 예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열매는 참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맺어 지고, 예수의 계명을 지켜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요 15:8-10).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교회는 사랑으로 본질을 나타내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114) 또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113) 박성호, 공동체를 위한 성서연구-요한복음, 생명으로 들어가라, 110-111.
114)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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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음 14:21), 예수의 친구가 된다(요한복음 15:14). 결국 예수는 그와의 관계가 분명
한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을 선택
하시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구원하라는 제자의 사명을 주시고 있다.
아. 제 10 강 제자의 사명 “베드로와 사랑의 숯불”(요 18:1-27, 21:1-25)
제자의 표지로써 새 계명을 주신 예수는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의 길을 제
시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특정 인물을 택하여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하여 자
세히 밝혀 주고 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밝히
면서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 이야기를 풀
어나가고 있다.
(1) 부인의 숯불(요한복음 18:1-27)
예수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잡혀가게 된다. 예수는 십자가 질 때가 되었음
을 아셨기에 당당하게 잡혀 가셨고,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셨다. 이 대답은 “내가 너
희가 찾는 예수다”라는 대답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신성을 나타낸 것
이기도 하다.115) 세상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예수는 죽음의 순간까
지 제자들을 지키시려고 하였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들을 지키고 생
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선한목자이기 때문이다.116)
그러나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자르고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는 예수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그의 말대로 실천하지 못한 실패의 제자이다. 예
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당당한 예수와 달리 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다(요한복음 18:18).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
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숯불을 쬐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부인의 숯불”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베드로처럼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문 지키는 여종의 추궁에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묻자, 다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자신이 귀를 잘라버린 말고의 친척이 다그치자 베드로는 또 부인하게 되고, 결국 예
수의 말처럼 “부인의 숯불” 앞에서 닭 울기 전에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는 대제사상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그로라”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다. 반대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를 외치며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부인의 숯불을 쬐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닌
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결단해야 한다.
(2) 사랑의 숯불(요한복음 21:1-25)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예수를 떠나서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 받
았던 베드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만다. 이런 제자들
에게 예수는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와 주셨다.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배 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
도로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신다. 예수는 제자가 사명이 없을 때도 찾아와 주셨고, 사명
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찾아와 주셨다. 베드로는 그제야 예수를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
든다(요한복음 21:7-8).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께 달려가는 베드로는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이다. 비록 죄는 지었어도 예수께 달려가는 베드로를 예수는 받아 주신다. 그것이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바다에 빠져 추운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오자 예수가 피워놓은 숯불을 보게 된다.
필자는 이것을 “사랑의 숯불”이라 명한다. 예수는 배신한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
워 제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나 사랑의 숯불을 보면 가장 속앓이를 했을 사람은 베드
로이다. 그것은 자신이 “부인의 숯불”에서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장면이 연상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는 그들의 잘
못을 고발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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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러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배신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숯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계시하는 곳이다.117) 예수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은 제자의 길을 걸으라
는 사명 회복에 있는 것이다.
(3) 사명의 길
(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는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양을 먹
이라”(요한복음 21:15-17)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세 번을 물으시는 예수 앞에 베드로는 세 번의 부인이 떠올랐을 것
이다. 예수가 세 번을 물으시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시
인하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예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베드로 수위권 교회의 멘사 크리스티(그리스도의 식탁)는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던 인생이 예수께 돌아와 다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
도록 하는 용서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다.
(나) “나를 따르라”
예수는 베드로에게 제자로써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
다. “이제는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제자의 길”이다
(요 21:18-19). 베드로는 결국 예수의 길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는 영
광의 길을 걷게 된다. 제자는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궁금해 하며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나는
어차피 그렇게 죽지만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는 단
호히 대답해 준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의 말은 제자의 길이 남들과 비교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가
117) Morgan, 요한복음 강해, 426.
95
는 길이 아님을 밝혀 주는 것이다.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
드로의 사명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길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제자
의 길을 걸으라는 뜻이다.
(다) 세 가지 길(부인의 길, 용서의 길, 고난의 길)
우리는 요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가 ‘제자의 길은 이렇게 걸
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요구한다. 첫째, 베드로가 걸었던 부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는 생활과 예수의 뜻을 외면하는 길이다. 둘
째, 용서의 길이다. 매 순간 용서만 받으며 사는 길이 있다. 잘못을 반복하며 매 순간
용서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길이다. 셋째, 고난의 길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제자의 길이다. 필자는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예수의 찾아와 덮어주시는 사랑과 다시 사명을 회복
시켜 주시는 은혜를 알고, 제자에게 맡기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의 제자들에게 ‘부인의 길, 용서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청한다. 예수의 제자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어린 양을 먹이고, 예수를 따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예수의 제
자이다.
자. 제 11 강 제자의 헌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랑”
필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
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의도에 맞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7
명의 제자만 등장한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간음한 여인, 태생소경,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만난 사람들
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제자의 길도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제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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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겉옷 교인, 속옷 교인”의 강의를 하게 된 것이
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핏물을 다 쏟아 내신 예수의 뒤를 따라 우리는 속
옷 교인으로 제자의 헌신을 이루어야 한다.
(1) 철저히 버림받는 예수(요한복음 18:28-40)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면서 철저히 버림받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난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절기는 유월절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빌
라도에게 심문을 받게 하면서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
다. 그런데 유월절의 주인공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는 이방인의 관정에
밀어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만 유대
인들은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2)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요한복음 19:17-27)
그러나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시도
는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요한복
음 19:36-37).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
기가 없다. 요한복음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오직 예수가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을 강조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철저히 버림받으셨고, 십
자가도 친히 져 주심으로 예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죽였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의 십자
가 위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인 것이다. 빌라도는 이 패를 히브
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적어서 붙였다.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언어이며, 헬라어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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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지식인의 언어이며, 로마어는 세계 공통어이다.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죽으셨
다는 것을 언어적으로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이러한 패를 반대했지만 막
을 수는 없었다. 가야바의 음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이 예수는
유대인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다. 결국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를 져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
막 결론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의 말씀이다(요한복음 19:30). 십자가는 모든 것의
완성이며, 최후의 승리이다. 구원도, 사랑도, 용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다 이루신
것이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
랑이다.
(3) 겉옷 교인과 속옷 교인(요한복음 19:23-42)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요한복음이 역사적 관점보다 관계적 관점에서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23-24절을 매개로 십자가 곁의 사람들을 구
분해 보았다.118)
(가) 겉옷 교인
예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던 로마 군병들은 겉옷 교인이다. 그들에게는 십자가
가 중요하지 않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속죄의 의미로 입힌 빛난 옷에 관심이 있을 분
이다. 예수보다 비싼 옷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겉옷 교인이다. 예수가 탄생한 베들
레헴의 여관집 주인은 겉옷 교인이다. 예수 탄생보다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가
룟유다는 겉옷 교인이다. 예수 자신보다 다른 것이 보이는 사람은 겉옷 교인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겉옷 교인들이 있다. 예수보다 돈, 성공, 자리가
우선시 되는 목회자, 평신도들이 많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 겉옷에만 관심이
있는 겉옷 교인들이 많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물질축복, 출세, 병 고침, 가정화목,
마음의 평화 등 본질적인 것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겉옷
교인이다. 이런 겉옷 교인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제자의 길은 겉옷 교인이
118) 박성호, 공동체를 위한 성서연구-요한복음, 생명으로 들어가라, 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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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수 없는 길이다.
(나) 속옷 교인
속옷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교인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예수 자
신은 아니지만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속옷 교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요한복음 3:28). 세례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의 뜻을 이루어 드리
고, 예수와 동행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가 지시는 십자가
주변에는 겉옷 교인과 속옷 교인이 선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첫째, 십자가 곁에 남아 있는 여인들은 속옷 교인이다. 모친 마리아, 글로바의 아
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후에도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며 지키고 있었다. 이들의 상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의
추종자들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는 여인들이 바로 속옷
교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둘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요한이 속옷 교인이다. 모든 남자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예수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사도 요한이 속옷 교인이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요한이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한 속옷 교인이다. 사도 요한의 특징은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표현된다(요한복음 21:20).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다. 예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은 자가 예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셋째, 자신의 무덤을 예수에게 내어주는 아리마대 요셉이 속옷 교인이다(요
19:38).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는 구절 속에 자신이 잃어버릴 부에 대해 걱정했던 모습이 연상된다. 그
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에 예수 때문에 자신의 부를 잃는다 해도 예수의
시체를 장사지내고 있는 니고데모는 속옷 교인이다.
넷째,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온 니고데모는 속옷 교인이다(요한
복음 19:39-40). 니고데모의 상징은 명예와 자리이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백 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백 리트라는 왕이 죽었을 때 드리는 향유의 양이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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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모는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명예
와 자리를 잃는다 해도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제자의 모습을 보
여 주고 있다.
(4) 사랑의 핏물(요한복음 19:23-42)
요한복음은 “물”이 강조되고 있고, 예수를 물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세 가지 물로 표현하고 있다.
(가) 예수는 영생의 샘물(요한복음 4:13-14)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 예수는 성령의 강물(요 7:38-39)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
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 예수는 사랑의 핏물(요한복음 19:34)이다.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은
예수가 죽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왜 물이 나왔다고 표현하는가?
어떤 주석은 ‘예수가 극한의 공포로 심장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림프액이 나온 것
이 물로 보였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요한복음의 신학과는 거리가 멀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위하여 온 몸의 물과 피를 쏟아내 주신 사랑의 핏물을 흘려주신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다른 강도들과 다른 것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성경대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써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리가 꺾인 제물은 속죄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군병의 창에 의해 온 몸의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죽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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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최고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필자는 예수의 제자로 가르쳐야 할 교인들에게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는 “당신은 겉옷 교인인가? 속옷 교인인가?” 둘째는 “당신의
몸과 마음에는 지금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
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가 영생의 샘물이며, 성
령의 강물이며, 사랑의 핏물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이 자신의 몸
과 마음에 흘러넘칠 때 비로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결국 예수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의 뒤를 따라 속옷 교인으로 헌신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차. 제 12 강 제자와 성령 “부활과 성령”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 필자는 최근 들어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십자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동방정교회의 강조점인 부활의 영광을 재현해
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의 생생한 증언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은 예
수가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미 요한복음 전체는 성령이 얼
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 주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의 세례, 니고데모의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강물, 요한복음 14, 16장의 예수의 최후의 담화에서 성령의 중
요성을 거듭 강조해 주고 있다.
(1)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20:1-29)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요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
덤에 가서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다.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부활
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된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다(요한
복음 20:11). 마리아의 눈은 무덤을 보고 있고, 예수의 시신을 보고 있다. 천사는 마리
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는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
구를 찾느냐?”(요한복음 20:15)라고 물으셨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에게 주는 실존적인 질문이다.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것만 보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눈물을 그쳐야 한다. 십자
가에서 다 이루었고,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 앞에 인간은 눈
물을 그쳐야 한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명령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한복음 20:17) 부활
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마리아는 주를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며, 예수의 하
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
람에게 미치는 부활의 범위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울지 말라는 것이다.
(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닫고 있었다(요한복음 20:19). 두려움에는 하
나님이 없어서 갖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의 두려움, 두 가지가 있다. 제자
들의 두려움은 예수를 잃어버린 두려움이다. 부활하신 예수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
오셔서 두 번씩이나 평강을 말씀하셨다. 첫 번째 평강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끊어
졌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평강을 말씀하셨
다. 두 번째 평강은 파송하시는 사명으로서의 평강이다(요한복음 20:21). 예수와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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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개인적인 평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을 전해주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듯이 예수가
준 평강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라는 파송의 의미이다.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 예수는 환난을 당하는 인생들을 위해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런 예수에게서 받는 평
안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다(요한복음 14:27). 예수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요한복음 16:33). 평안은 축복의 본
질적인 핵심이며 공동체에 주어진 최후의 완성의 표지이다. 예수의 평안은 ‘십자가의
피로 이룩한 평화’이다.119) 따라서 이러한 평강을 누리게 된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으
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
(2)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20:22)
예수가 두려움에 떨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듯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가 주
시는 성령도 두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가) 성령 - 영적 생명력의 공급자120)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 쉬며”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두려워 떨고 있
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는 모
습이다. 창세기 2:7절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는 순간 생령이
된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이다. 또
한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살아나게 하고, 큰 군대를
만드신 것처럼 성령은 영적 생명력을 주어 힘과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어 영적 생
명력이 약동하도록 만드시는 역할을 한다.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은 아신 예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보혜사’라는 의미자체가 우리 옆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생명
의 원천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
119) Newbigin, 요한복음 강해, 248.
120) 박성호, 공동체를 위한 성서연구-요한복음, 생명으로 들어가라, 13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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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성령은 가장 좋으신 하나
님이시라는 사실이다(요한복음 14:20).
(나) 성령 - 예수 사역의 계승자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 사역의 계승자로서 예수는 성령을 말씀하셨다. 예수는
이미 고별 담화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예수는 성령이 자신의 사역의 계승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요한복음 14:16-26) 요
한복음 20: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 사역의 계승자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
사역을 계승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부흥과 예수가 말했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요 20:23절에 “너
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
으리라”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힘
을 얻게 된다는 강력한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6:8-11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사항이다. 성령은 세상에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
망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스스로 말하지 않
고 장래 일까지 알리시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요한복음 16:13). 따라
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활과 성령이 제자로 훈련받는 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필자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요한복음을 정리해 보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과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 예수
는 한 영혼이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모범을 통해 새계명을 주신다.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며 사랑의
삶이 있는 제자가 되라고 하신다. 그것을 위해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더라도 베드
로처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는 제자의 사명을 주신다. 제
자의 사명은 예수의 사랑의 핏물이 흐르고 있는 속옷 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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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자의 사명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
해서 이루어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
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제자훈련을 하기에 충분한 가르침과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
고 있다고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
105
제 4 장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적용사례 연구
제 1 절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적용 방법
본 장에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그 효과에 대해서 설문하여 내용분석을 한다. 설문은 모두 개방형
질문으로 하였으며 주된 질문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효과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또
한 효과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물었다. 내용분석은 분석방법 중 양
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설문을 개방질문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그 내용에 따라 정리한 후 일정한 특성에 따라 양적분석을
할 수 있는 코딩을 하여 분석을 하였다. 양적분석은 spss 24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면이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때 질적 분석은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2명과 분석과정을 공유하는 등 삼각화
(triangulation)을 이루었다. 삼각화란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
는데 여러 자료를 함께 섞어 보는 것을 이른다. 삼각화에 대한 전략으로 Denzin은 자
료의 삼각화(data-triangulation), 탐색적인 삼각화(investigator-triangulation), 이론의
삼각화(theory-triangulation), 방법의 삼각화(within-method-triangulation) 등 네 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121)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삼각화(investigator-triangulation)를 사
용하였는데 이는 연구자를 다각화하여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121) Denzin, N.K.,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New York: McGraw Hil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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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설문 분석(내용 분석)
내용분석을 위하여 ‘요한복음 제자훈련 -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요한복음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임의로 486명에게 설문을 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신앙생활 일반에 대한 질문, ‘예만사’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등 모두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양적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분석을 위하여 각 문항에 따라 응답의 범주
를 구분하여 코딩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총인원은 486명이지만
응답한 내용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여러 응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빈도분
석은 반드시 486명으로 맞지는 않으며,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응답자들이 응답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질적 분석은 ‘예만사’이라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
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적분석은 단편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반면 질적
분석은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이 갖는 내용의 맥락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1. 양적분석
양적분석은 우선 참여자들의 간단한 신앙경력과 성경공부에 대해서 갖는 생각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요한복음 성경공부 프로그램인 ‘예만사’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 갖는 생각을 분석하였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진행 및 결과 부분
역시 둘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먼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
한 부분으로 어떻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룬다. 이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을 참여해 본 경험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를 다룬다.
가. 참여자들의 신앙경력과 성공공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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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앙경력 및 성경공부의 일반적 상황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
신앙경력
모태신앙 및 어려서부터 297 61.2 61.2
중고 및 청소년시기 27 5.6 66.8
대학 및 20대 108 22 88.8
30대 이후 성인기 54 11.2 100.0
무응답 0
전체 486 100 　
성경공부가
필요한 이유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으므로 75 15.5 15.5
설교들 들어도 이해를 못하므로 51 10.5 26.0
반복해야 하니까 공부는 당연 74 15.2 41.2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니까 26 5.4 46.6





시간내기가 어렵다 92 19.0 19.0
성경공부가 귀찮다 23 4.7 23.7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20 4.2 27.9
질문이 부담스럽다 24 4.9 32.8





제자훈련 254 47.3 47.3
성경고고학 20 3.8 51.1
벧엘성서대학 135 25.2 76.3
외부훈련(DTS, 알파, 신학 등) 24 4.5 80.8
아버지학교 21 3.9 84.7
인터넷강좌(강해) 57 10.7 95.4




참여자들의 신앙경력은 모태신앙 및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
람이 61.2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생 시절 및 20대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
작한 사람이 22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30대 이후 성인기서부터 신앙생활
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11.2퍼센트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 및 청소년기부
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5.6퍼센트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참여
자들이 성경공부가 필요한 이유로 응답한 것을 보면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과 성경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
문에 반복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33.3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그 뒤
를 이어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보완으로 성경공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6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
에 성경공부가 필요하다고 응답이 11.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들은 성경공부의 이유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설교 이외의 형태로도 접근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으나 이를 마땅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성경공부를 불
참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 내기가 어려웠다는 응
답이 57.9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성경공부가 귀찮아서 참여하지 못했다, 믿음
이 적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성경공부 시간에 인도자가 하는 질문이 부담스러워서 참
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14.5퍼센트로 나타났다.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일상생활과 성경공부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성경공부를 할 때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교는 주로 설
교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성경공부는 인도자와 참여자가 쌍방향적이라는 점에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성경공부를 하는 것을 더욱 부담스러워하는 걸 볼 수 있다.
성경공부를 한 경험이 있을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제
자훈련이 47.3퍼센트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벧엘성서대학이 25.2퍼
센트로 그 뒤를 잇고, 인터넷 강좌가 10.7퍼센트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 외 성경고고학, 외부훈련, 아버지학교, 사경회가 각각 3.8퍼센트, 4.5퍼센트, 3.9
퍼센트, 4.6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대답한 제자훈련은 네이
게이토 성경공부,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학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외부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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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DTS, 알파, 신학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강좌는 주로 강해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된 설교자는 옥한흠 목사, 박영선 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
회에서 성경공부에 있어 제자훈련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에 유행하였던 벧엘성경공부의 영향 또한 적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참여자들의 신앙경력 및 성경공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대부분 참여자들은 성경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다. 특히, 듣기 위주의 설교 외에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더욱 깊이하게 하는 성경공부
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경은 반
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볼 때 성경공부라는 건 하나
의 과정을 마쳤다고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
서이다. 설교 이외에 성경공부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더 필요한데 일
상생활에 바쁜 성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점
을 달리하면 다양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성경공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교회가 너무
무관심하였던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 현대인의 직장생활은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근로형태를 유지
하였으나 현대사회는 근무시간의 변동이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
나의 성경공부 과정을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성경공부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성경공부 프
로그램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
서 성경공부를 기획할 때 동일한 과정을 여러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까지 주로 참여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제자훈련과 벧엘성서대학으로
주로 주지적인 입장에서 성경공부가 이루어져 왔다. 제자훈련의 경우 소기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는 제자훈련이 될 경우 주지적인 것과 아울러 제자의 삶에 대해서도 다루
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많은 부분에서 주지적인 역할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제자훈련은 대개 그 구성이 주제별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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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벧엘성서대학의 프로그램 역시 성경에 대한 공부이
긴 하지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주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적인 특성은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살피면서 공부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의미한다. 성경을 성경 자체가 흘러가는 맥락 속에서 이해
할 때 주제별로 정리한 것과는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자체를 강해하
는 듯한 성경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참여자들의 성경공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면 성경 본문 그 자체를 맥락
에 따라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예
만사’는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다루기 때
문에 성경본문을 직접 공부하는 요소와 더불어 맥락을 보는 강해적 요소가 있음을 볼
때 참여자들이 바라는 성경공부의 방향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참여자들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생각
<표 5>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진행 및 결과




목사님 권유 218 52.1 52.1
말씀을 배우고 싶은 순수한 마음 200 47.9 100.0
무응답 0 0
전체 418 100.0 　
식사 나눔에
대한 의견
교제로써 좋았다 305 73 73
좋았지만 개선되어야 한다 92 22 95
없어서 아쉬웠다 21 5 100.0
무응답 0 0
전체 418 195 　
12주 기간에
대한 의견
짧았다 74 17.7 17.7
적절했다 308 73.7 91.4
길었다 36 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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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목사
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로 응답한 사람이 52.2퍼센트로 나타났고 ‘순수하게 말
무응답 0 0




숯불 피워 주시면서 다시 사명주심 110 26.4 26.4
새계명 63 15 41.4
속옷 교인, 겉옷 교인 115 27.6 69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63 15 84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 67 16 100.0
무응답 0 0




신뢰 72 17 17
진실(정직) 98 23.4 40.4
부지런 43 10.3 50.7
섬김 47 11.3 62
사명 24 5.8 67.8
사랑 122 29.2 97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63 15 15
사랑의 예수님 32 7.6 22.6
말씀이신 예수님 85 20.5 43.1
내 맘에 평안, 기쁨, 감사를 주심 68 16.2 59.3
성령으로 함께하심 26 6.2 65.5
여러 인물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남
40 9.6 75.1
무응답 104 24.9 100
전체 4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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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로 응답한 사람이 47.8퍼
센트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말씀을 사모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권유로 ‘예만사’ 성
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분
석을 하였던 부분에서 성경공부에 대한 욕구가 있음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도들이 성경공부에 대한 욕구가 있을지라도 담임목회자가 성경공부
를 적극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공부 참여에 대한 당위
성은 전반적으로 수용하지만 앞선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상생활로 인하여 성경 공
부하는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지만 담임목사의 권유는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결심
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만사’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주지적인 면을 넘어서 생활을 나누는 면을 강조하
였다. 이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눔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를 실천적으로 경험하기 위
하여 성경공부를 진행하면서 식사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
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식사하는 시간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
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73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좋았지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22퍼센트로 나타났다. 개선을 바라는
방향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보다 더 성경공부에
만 집중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녁에 공부하는 반은 여건 상 식사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식사 나눌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는 의
견이 5퍼센트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진행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보면 적절했다가 73.7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짧았다는 17.7퍼센트로 나타났고 길었다는 8.6퍼센트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12주 정도의 성경공부는 성경공부로서 적당한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참여자들이 성경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부분은 예수께서 부활
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고기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 생선을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부분과 속옷 교인과 겉옷 교인에 대한 성경인도자의 비
113
유를 각각 26.4퍼센트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새 계명을 주시는 부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예수의 영생의 샘물이라는 부분이 각각 15퍼센트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다른 부분보다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과 더불어 성도로서 참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깊게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예만사’을 공부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에 대해서 신뢰, 진실과 정직, 부지런함, 섬김, 사명, 사랑 등으로 대답을
했다. 이중 사랑이 30퍼센트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진실과 정직이 24.7퍼센트, 신뢰
가 17.7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부지런함과 섬김이 각각 10.6퍼센트, 11.6
퍼센트를 나타내며 그 뒤를 이었다. 사명에 대해서는 5.9퍼센트로 나타났다. 보통 일
반적인 성경공부는 ‘생활편’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이런 주제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런데 ‘예만사’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이런 생활에 대한 교훈을 따로 모아 공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직접 살핌
으로 이런 생활에 대한 교훈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설문을 할
때 위에 나타난 결과들을 예시하여 주고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상의 주제들이 드러나는 것은 ‘예만사’ 성경공
부 프로그램이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제자도를 습득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결국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
한 질문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난 예수는 말씀이신 예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27퍼센트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자신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났다고 응답한 사람과 자신이 만
난 예수는 자신의 마음에 평안, 기쁨, 감사를 주시는 예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0
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자신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응답한 사람과
자신은 여러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깨달
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12.8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3퍼센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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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응답들은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예만사’ 성
경공부 프로그램은 주지적인 성경공부가 갖는 도식화된 예수님을 넘어서 삶에서 표현
되는 생생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러면서도 서로 고백하는 예수
님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성경공부는 획일화된 예수님을 강요하는 듯
한 모습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예만사’ 성경공부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
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보다 생활에 밀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역시 보다 더 풍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핀 ‘예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의 진행 및 결과를 종합하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성경공부에 대한 접촉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성경공부는 말씀에 대한 수
순한 동기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목회자의 권유가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 기대서
저들이 스스로 성경공부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욕구가 동기
로 바뀌도록 접촉점을 갖는 것은 목회자 특히,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식사를 나누는 것은 성경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섬기면 교제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다만, 너무 과한 식사 나눔은 오히려 교제에 대한 부
담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박하고 단순한 식사를 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소박한
식사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성경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재현하는 의미에
서도 소박한 식사는 좋은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여러 각도에
서 저마다의 삶을 반영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장점을 가졌다는 점이다. 각 과정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지만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참여자들
자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성경인물을 통하
여 자신의 입장으로 낮아지신(incarnation)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
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주지적인 예수 인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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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예수를 만나는 경험과 고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참여자들의 삶과 예수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참여자들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내린 결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마친 후의 결론을 보여주는 결과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특별한 단점이 없다고 응답한 대답이 47퍼센트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외 단점에 대
한 제시는 비교적 고른 응답을 보이고 있다. 진행시간이 너무 길었다가 10퍼센트, 간
증 등을 조리 없게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다가 15퍼센트, 질문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그리고 간증을 하거나 과제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가 15.3퍼센트, 나눔 시간이 부족하였다가 13.8퍼센트로 나타났다. 주제에 따라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본문 자체를 살펴보는 성경공부이기에 강해적인 요소가 들어
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요소로 인하여 한 과를 공부할 때 시간이 다소 길었던 점이
단점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성경공부를 할 때 나타나
는 특징들이다.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한 성도들은 아무래도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간증이나 나눔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 역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제자훈련 등으로 많이 강조된 나눔이나 교제 부분이 있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단점과 보완점은
연결이 된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의 보완점을 묻는 질문에 역시 가장 많게
46.2퍼센트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보완점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단점에서 단점
이 없다고 대답한 것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완점으로 제시되는 것들을 보
면 역시 단점에서 연결되는 것들이다.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해서 교제와 나눔을 충
분히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28.4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간증을 조리 있게 했으
면 좋겠다는 의견이 15.4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교인 전체가 이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
견이 10퍼센트 나타난 것도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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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
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며 말씀의 인식을 확
장시켜 준다고 응답한 사람이 52.3퍼센트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응
답한 사람이 23.8퍼센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으로 믿
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0퍼센트로 뒤를 이었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9퍼
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의견
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생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기존의 성경공부와 어떤 점에서 다른
가에 대해서는 말씀 이해에 집중 할 수 있다는 응답이 57.7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다
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응답과 기존의 이론에 치우치던 공부와
는 달리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15.8퍼센트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책자나 프린트 물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신성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응
답이 10.6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과 기존의 성경공부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신선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진행에 참여한 후에 내린 결론에 대
해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단점과 보완점을 굳이 찾자면 진행시간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
겠다는 점과 간증 등을 조리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 성경공부
에서 나타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살필 단점은 진행시간이 길다는 점과 발표자들이 조리 있게 발표하는 것을 격려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점에서
다른 성경공부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이때 말씀에 집중하거
나 또는 깊이 있는 이해라는 것은 본문(text)을 맥락(context)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점
에서 단편적인 이해라기보다는 맥락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성경공부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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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본 프로그램은 말씀을 이해하되 보다 더 종합
적이고 실천적인 이해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기존의 다른 성경공부 프로그램과 달리 신선한 접
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성경공부를 한다고 하면 성경공부 교재를 한과씩 풀
어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역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만
난 사람들에 대해서 12주에 걸쳐 공부하게 되어 있기에 일정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본문을 직접 접하여 질문과 응답 그리고 간증과 나눔을 통하여 종
합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기 때문에 교재를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다는 것
이다. 성경공부를 강조하다보면 ‘공부’에 빠져서 ‘성경’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은 성경 본문에 머물러 질문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
누고 분석하고 종합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한국교회에 많지 않기에 참여자들은 다른 성경공부나 책자
들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2. 질적 분석
질적 분석은 응답자들이 개방형 질문으로 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준다. 분석을 위하여 참여자들을 임의로 a에서 x까지의 문자 중 하나씩 고유명을
부여하였다. 이는 설문 자체를 무기명으로 받았기에 선택한 방법이며 동시에 참여자
들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읽으면서
개별적인 의미 단위를 참아내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을 갖는지
범주화하였다. 범주는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범주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
경을 알고 싶어 하는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이고, 둘째 범주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설교나 일방적인 성경공부와는 또 다른 성경공부̇ ̇ ̇ ̇ 시간이었다’이고, 마지막
셋째 범주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한다’이다. 그
리고 이런 범주들은 결국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는 주제는 셋째 범주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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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미 앞선 범주들이 이를 지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가. 범주 1: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
을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자들은 대개 성경공부에 대한 갈증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의 성경
공부에 대한 갈증은 단순히 ‘성경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표현에서부터 시작하여 ‘항상’,
‘간절한’, ‘절실히’, ‘분명히’ 등의 꾸밈말이 딸린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하면 참여자들은 성경공부에 대한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대부분 성도가 말씀을 접하는 부분이 설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 한다’는 것과 아울
러 ‘듣고 또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영성’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신앙생활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영위되어질
때 비로소 ‘바른’ 또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성도의 존재의 근원’으로 이야기하는 참여자도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경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러 가지 이유로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참여자
중 하나는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설
교는 매 예배 때 마다 이루어지지만 통상 설교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
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의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욕구가 있는 반면 그 욕구를 해소할 정도로 교회 안에는 성경공부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성경공
부가 운영되고 있다. 양적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참여자들도 가장 많이 참여한 성경공
부로 ‘제자훈련’과 ‘벧엘성서대학’을 꼽고 있다. 그런데 대개 성경공부의 운영이 전교인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럴 경우 정확하게 출석을 관리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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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충분히 했다는 만족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런 현상과 더불어 성경본문 그 자체보다는 주제지향적인 성경공부 위주의 특성을 갖
다보니 항상 성경 자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더하여 성경공부 프로
그램 자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성경공부 자체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
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안타까운 또 하나의 이유로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는 이들과 달리 참여
자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성경공부에 대한 갈증은
있지만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공부에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것이다. 이
런 생활상의 특징 곧, 바쁘다는 것은 결국 성경공부에 대한 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c)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성경공부를
해 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d)
“늘 있었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늘 잊어버리니까요.”(f)
“절실히(h)/분명히(i) 느끼고 있었습니다."(h,i)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영성에 대하여 부족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u)
“말씀연구, 예수님에 대한 성경공부는 이 땅 위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근원이므로 마땅히 목사님을 통하여 공부할 때에 나의 모든 인격과
그 외 모든 것들이 주안에서 참 삶의 생활로 조성되어 가며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w)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항상 필요성을 느끼
고 있었다.”(a)
“늘 있어왔지만 시간적 여유와 스케줄이 나지 않아 참석이 힘들었지
만 참석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s)
성경공부에 대한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참여자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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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공부에 대한
갈증은 성경공부를 하는 것으로만 해결된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는 마
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
다. 그런 점에서 ‘예만사’ 프로그램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런
효과가 증폭된 데에는 담임목회자의 확신에 찬 권유가 한몫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성경의 깊이 있는 이해에 대한 갈증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으로 해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여 이유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자’,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공부를 통하여 잘 모르는 것을 알
고 싶어서’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두 성경공부에 대한 갈증을 있었던
것을 해소하게 되었다는 맥락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타난 표현 중에는 ‘동기가 준비되
어서’라고 한 것도 나타나고 이다. 이는 갈증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
램이 마련되었기에 갈증을 해소할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어떤 참여자
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신앙이 연조가 오래될
수록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아진다. 신앙생활을
하는 습관은 쌓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거나 느
끼고 싶은 것이다. 즉, 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연조만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여자는
‘머리만 커져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게 의미 있다는 강조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하
여 참여한다’는 표현 역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가 온전한 성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성령을 모신 전인 성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122) 성경공부를 통하여
이런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결국 참여자들은 성경공부를 통하
여 예수님을 확신하고 더 분명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나타난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예만사‘에 참
여했다’는 표현은 성경공부에 대한 갈증을 푸는 길을 만나게 되어 좋다는 표현을 하
고 있는 것이다.
122)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
하느냐”(고전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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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자 하여 예만사를 참여하게 되었습
니다.”(k)
“(예만사에 참여하는 것은)공부하고 싶어서입니다.”(j)
“평소에 성경공부를 해보고 싶었으며 목사님이(예만사)성경공부 한다
고 했을 때 꼭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d)
“(예만사)성경공부를 통하여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요.”(f)
“(예만사 한다는 목사님의 광고와 권유를 받으므로)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었으므로...”(i)
“마음에서 우러나서”(p)
“대광교인이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목사님 말씀으로 참
다운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u)
“항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날로 머리만 커가는 답답함
과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k)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
심에 확신을 가지고 예만사를 공부하였습니다.”(w)
나. 범주 2: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설교나 일방적인 성경공부와는 또 다른 성경
공부 시간이었다.
많은 성경공부들의 딜레마는 성경구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 성경에 대한 공
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주제별로 성경구절을 찾아 가면서 생각을 정리하
는 것도 분명 필요한 성경공부이다. 그런데 이런 성경공부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
면 그 구절이 본래 의미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교조적인 내용만 붙잡는 신앙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전과 다른 새로운 성경공부의 모
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설교나 일방적인 성경공부와는 달리 말 그대로
성경을 보는 성경공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이렇게 나타
내고 있다.
우선 방법적인 면에서 ‘신선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보통 성경공부는 교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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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재나 프린트물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종종 이들의 위치가 바뀐다. 즉, 교재나
프린트 물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재나 프린트물 자체에 매달리게 되
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을 방법적인
면에서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교재나 프린트 물을 중심으로 한 성경공부
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재나 프린트 물을 활용할 경우 ‘정답을 찾기에 바쁘다’. 정답을
찾는 공부를 하다보면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맥락을 놓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놓고 공부를 하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목사님 먼저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지도하시게 성
경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참여자의 말을 보면 그 신선함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같은 표현은 ‘획일
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성경공부 대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공부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은 매 시간 본문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본문에
적합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성경공부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떤 성경공부이든 처음 참여하는 사람은 열정을 갖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은 식어지는 경향이 많다. 특히, 성경구절을 분절적으로 따로 떼어 볼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때
문에 그 열정이나 노력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성경 자체를 보면서
동시에 다양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획일성을 벗어난 새로운 성경공부 방법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책자를 통하여, 프린트 물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정답을 알려주시면 적어 넣었다. 강사(목사님)의 반복의 습득으로 먼
저 이해를 하시고 알려주시는 상황의 차이...”(u)
“기존의 프로그램은 획일적이었고, 지금 성경공부는 열정이 있었습니
다.”(h)
방법이 다르게 느껴지면 그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교재나 프린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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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기존의 성경공부에 대해서는 ‘이론’을 공부하는 느낌을 갖는다면 성경 자
체를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참여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 비교하여 다른 성경공부에 대해서는 ‘이론으로만 들렸다’는 표현을 함
으로써 이를 나타내고 있다. 용어도 ‘교재’, ‘공부’라는 말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분
위기에서는 어떤 이론을 배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정의
이름 자체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다루는 것 자체가 요한복음 본문이다 보니 연
구자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뿐 아니라 더욱 ‘마
음에 와 닿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성경공부는 이론으로 들려진 것 같습니다.”(v)
“말씀이 너무 좋고 우리 마음에 와 닿아요.”(t)
기존의 교재를 활용한 성경공부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성경구절을 필요
에 따라 찾아 연결한다는 점에서 때로는 이해를 방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정해
진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구절을 인용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 특성이 주제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에 반하여 성도들은 성경 자체를 구체
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
경을 공부했다는 생각을 할 때 역시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방식에서 참여자들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고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i)
“성경공부의 경우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j)
“성경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k)
“성경을 쉽게 풀어주시니까 좋습니다.”(q)
“성경공부(에 참여했었고)(예만사는)구체적으로 이해가 쉬우니까 꼭
필요합니다.”(f)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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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구체적으로 더불어 깊이 있게 보면 결국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123)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해
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이
해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예수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의미한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 결국 ‘말씀의 깊이와 중심이 예
수께 집중 된다’고 하고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가 성경 그 자체에 관심
을 갖게 함으로 결국 예수에 대한 이해와 집중도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e)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a)
“말씀의 깊이와 중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이해나 효과가 증대된 것
같다.”(s)
다. 범주 3: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게 한다.’
앞서 제기한 범주에서 새로운 성경공부 즉,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공부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결국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 하는 점이다. 교조적인 훈련을 받은 경우 예수에 대해서
단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삶과 믿음이 연결되지 않아 생기
는 괴리감으로 인하여 신앙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예수에 대
한 이해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함께하시는 분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참여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는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 중 12주 동안 배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다른 사
람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공부시간에 살펴보는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12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라”(요1:1).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6:68). 요한복음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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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라는 책속에 활자화되어 있는 인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로 역사적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일면이라는 점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 즉, 예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예수를 만
난 사람들’ 프로그램으로 성경공부를 하다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만난 사람들
의 모습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런 이해에 이르게 될 때 현재 놓인 상황이 ‘풍랑 이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 일어날 수 있
는 것이며 성도의 본문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을 만 사람들’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효과의 절정이다. 그런데 이는 12주 성경공부 프
로그램이 목적하는 바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났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v)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
다.”(a)
“저희 인생들은 악에 꽉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나
어떤 환경에서나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이었으며 풍랑 이는, 파도, 노
도에 항거하는 힘이 없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인격의 삶, 즉 등경
위에 주님의 삶에 나의 삶을 그림자로 맞춰 나가는 일에만 집중할
때에 나의 신앙은 높은 독수리 날개 치며 창공을 나르듯이 주님의
이 땅위에 온전히 비추이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오직 예만사를 통하여서만)”(w)
그럼 요한복음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서 참여자들이 발견하는 자신이 모습에
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는 개인적인 삶이나 삶의 지향과 관련된 것이기에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예수에 대한 순수한 고백,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고백,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게 되었다는 고백 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교조적인 특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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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삶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크리스천으
로 본을 보이며 살겠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삶에서 평안, 기쁨, 감사가 나오는 자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 신뢰,
진실, 사랑, 섬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참
여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이
될까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바는 죄사함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나타내겠다는 데에 이르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실천적인 성경공
부라고 할 수 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참 구주십니다.”(e)
“예! 예수님 언제, 어디서 정해 놓고 오시지 않고, 항상 우리 주변에
오신다는 것,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간증을 통해
서 고백했습니다.”(h)
“예수님을 만났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v)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j)
“지금까지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k)
“성령님이 함께 하면 교회가기가 참 행복합니다.”(f)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음,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음”(q)
“말씀을 통해(예수님을) 만났다. 단, 삶을 통해 세상을 이길 믿음이 부
족함을 느낀다.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겠
다.”(s)
“마음의 평안, 기쁨, 성령의 인도하심,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
수님을 만났다고 생각...”(u)
“오래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나의 안
에 거하서서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무너질 때 이 모든 일들을 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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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회 때에 말씀을 제비 뽑으면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너무 무력했던 또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더욱더 생명력으로
힘 입혀 주심을, 예수만난 사람들은 결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사랑
과 화평과 승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w)
“우리의 삶은 늘 사탄이 지배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간
절히 소망하여 모든 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f)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셔서 각자의 삶에 적용됩니다.”(b)
“항상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
야 한다.”(a)
“신뢰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d)
“크리스천은 이중적이거나 거짓된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
다.”(i)
“진실”(o)
“거짓이 없어야 하겠다는 점...부지런해야 한다는 점...”(d)
“예, 나를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희생이요 섬김이라는 걸 더욱
더 느꼈습니다.”(e)
“새 계명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양식(주님의뜻을 알고 행하며, 주님
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먹으며 매일 새 하늘, 새 땅에서 주님
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야겠다.”(s)
“예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t)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해결
자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
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
이다.”(u)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확실한 증거 속에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
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잃게 되어 방황하는, 아니면 교만에 빠지
는 그러기에 더욱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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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평가와 분석
요한복음에는 기록목적이 있다(요 10:30-31).124)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
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125)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며,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담고 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알파나 여러 제자훈련교재처럼 교리적이거나 부분적인 것
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목적에 맞게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자가 되기 위한
길과 과정과 결론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예수는 누구인가? 제자의 본질은 예수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과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
예수 사랑의 모범을 통해 사랑의 삶을 살라는 제자의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다.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회복시켜 다시 “어린 양을 먹이라”하신다.
제자의 헌신은 예수 사랑의 핏물이 흐르고 있는 속옷 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자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어 복음에 충실한 제자를 만들어내
기에는 가장 적절한 복음서라고 생각한다. 옥한흠 목사는 요한복음이 어느 복음서보
다 더 풍성한 예수의 육성이 기록되어 있다고 평가한다.126) 필자가 신약신학을 전공하
여 본 결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가르치기 위한 이론적 교과서에 가깝다.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핵심적이면서 짧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약자의 구원
을 위한 치우침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
124) 요 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
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25) 요 10:9-10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26) 옥한흠, 요한이 전한 복음(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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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성이 우주적으로,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믿음과 행함
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서로 사랑’을 강조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개인적 경험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사랑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확장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참된 교회를 지향하며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제자의 사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따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긴밀히 추적하고, 믿음과 사랑의 바탕위에서 제자를 만들어 내고, 제자들
이 예수를 따라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성
령의 인도를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과정을 내러티브형식을 따라 구성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성경 자체의 의도와 내러티브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 이야기를 통
하여 성품과 행복이 변할 수 있고, 내러티브적인 제자훈련 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의도이며, 요한복음 제자훈련 방식이기 때문에 제자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적합
하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교회에서 천 명에 가까운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제자훈련 -
’예만사’’을 실시해 본 바 그들이 성경의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자신의 신
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예수의 제자가 이론이 아닌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회적으로 ‘서로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필자는 현재 시무하고 있는 대광교회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감동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자훈련의 연장선에서 이웃과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제자로써 사랑의 삶을 실천하도록 돕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하고 싶은 평가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실시해 오
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론적 성경공부로 이해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필자의 역량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과 변화시킴이 동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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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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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전망
　
제 1 절 요약
이 연구는 필자가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전인격적이고 성
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담긴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중심
으로 ‘요한복음 제자훈련 -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자훈련을 제안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역사와 흐름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통해 필자가
실제로 적용했던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요한복음의 내러티브적인 진행을 제자훈련으로 적용하고 전인격적인 제자도를 가
르치려고 해왔던 필자의 경험을 통해 현대 한국교회에 새로운 제자훈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새로운 제자훈련을 연구하게 된 문제를 제기하고 목적을 서술하며 연
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교회는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을 참다운 제자로 만들기 위해 요한복음을 통한 제자훈련을 제시하는 이
유는 첫째, 제자 훈련에 대한 전인적 이해의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교리
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교회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
라에 합당한 제자양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제자훈련은 반드시 체계적인 성경의
흐름에 기반을 둔 성경공부와 접목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제자 훈련은 예수가 하신
방법을 그대로 해야 하며, 요한복음은 제자도를 내러티브적으로 제시하며 전인적 제
자도를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성경이다. 이런 내러티브적인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구
성이 기존의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라고 필자는 밝혔다. 셋째, 필
자가 만든 ‘요한복음 제자훈련’이라는 양육시스템을 통해 전인적 제자도를 교회와 교
인들에게 적용하였으며 꾸준히 피드백을 받아 제자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다
음으로 필자는 실제적으로 적용해온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한국교회의 여러 제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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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2장에서는 제자훈련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였다. 제자훈련의 정의와 성서가 말하
는 제자훈련의 사례와 제자훈련의 철학을 연구하여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어서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양상을 유입, 보급, 정착 단계로 나누어 역사적으로 연구
하고 이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첫째는 네비게이
토, 둘째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셋째는 알파코스이다. 이 세 가지 제자훈련을 통해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성과, 한계, 미래를 살펴보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다.
3장에서는 필자가 연구한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소개하였다. 먼저 필자가 느낀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차별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어서 신학적인 근거와 프로그램
내용을 서술하였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12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자의 본질 “예수
는 누구신가”, 제자의 고백 “세례 요한과 제자들”, 제자의 거듭남 “니고데모의 거듭
남”, 제자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 제자의 영생 “38년 된 중풍병자”, 제자의 자유 “간
음한 여인”, 제자의 정체성 “태생 소경”, 제자의 부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제자의
사랑 “새 계명”, 제자의 사명 “베드로와 사랑의 숯불”, 제자의 헌신 “십자가 위에서 이
루신 사랑”, 제자와 부활 “부활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나누었다.
4장에서는 그동안 필자가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실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받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평가와 실제적인 내용분석과 함께, 적용사
례를 발표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더 나은 제자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본고를 요약하며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미래와 전망을
제언한다.
제 2 절 제언
샘 레이너 목사는 현대사회의 변화만큼이나 교회 상황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
을 인정하며 미래교회 10가지 특징을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127) 필자는 이
것에 공감하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조만간 한국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 번째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배경의 혼재이다. 문화, 인종, 세대, 신앙의 다
127) 이글을 쓴 샘 레이너 목사는 미국 쿠크빌 침례교회에서 장년 사역을 하고 있으며, 레이너
리처시치의 대표를 맡고 있고 문화선교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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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미래 교회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 출석수의 감소이다.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종교 무용론, 다원주의 등으로 인해 교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 번째는 보수적 성향으로의 변화이다. 젊은 층의 줄어들고, 교
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변화보다는 보수적 성향으로 복음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 번째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수적인 성
향으로 변할수록 깊이 있는 말씀과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노년세대를 위한 사역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노인대학, 노인성경학교, 노인요양원, 장
례식장, 공동묘지 등 이미 노년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섯 번째는 가정사역
의 증가이다. 가정과 가족에 우선순위를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회는 다양한 가
족을 품고, 대안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교회구조와 스
탭들의 변화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게 필요한 전문화된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네트
워크 중심의 새로운 관계망이 정립될 것이다. 여덟 번째는 교회 건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앞으로는 건물이 아닌 사람, 관계 중심의 교회로 변화될 것이며, 교회가 다
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는 목회리더십의 변화이다. 카리
스마적인 목회리더십은 사라지고, 목회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한 협동목회체제가 예
상되고 있다. 열 번 째 는 영상 예배 영향력의 감소이다. 도리어 인터넷 등의 영상매
체를 통한 예배와 설교는 줄어들고, 인간관계의 개인화와 관계를 통한 만남들이 늘어
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미 이러한 10가지 특징들이 보편화되고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는 이러한 미래교회의 예상도를 공감하면서 특별히 네 번째 “깊이 있는 가르침을 요
구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최현종 역시 사회가 ‘변화하는 사회’, ‘불확실성의 사
회’의 양상을 띨수록 종교를 통해 ‘종교적 절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
적한다. 유동적이고 일회성의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찾고 싶은 경향이
나타나며, ‘전통적’ 기독교의 영성이 이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다.128)
필자는 담임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생각이상으로 믿음이 깊지 않
다는 것을 느낀다.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성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많았다. 앞으로의 미
128) 최현종, 오늘의 사회, 오늘의 종교(서울: 다산출판사, 2017), 247.
134
래교회를 예상해 보면 분명한 신앙의 깊이를 더해 줄 제자훈련 성경공부는 반드시 필
요한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미래교회의 교인
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경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 세대,
변화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
한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초대교회를 일구었던 성령 충만의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
를 부흥시켜 나갔는지 그 원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제자훈련은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에 절실한 프로그램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이미 한국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없다. 필자가 제안하는 ‘요한복음 제자
훈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창조적인 대체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자훈
련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
이는 ‘요한복음’ 하나를 가지고 12주 동안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에 충분한 소
스와 가르침이 충분하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첫째, 집중도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차별성은 ‘내러티브적 요소’가
제자훈련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접해 본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발췌하는 것에 불과했다. 성서의 문화적 배경이나 상
황들에 대한 이해 없이 필요한 구절을 뽑아 쓰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요한복
음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열매를 얻는” 목적에 부합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와 같은 내
러티브한 집중력이 있다는 말이다.
예수는 이야기 형태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가르쳤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깨
닫게 했다. 이것이 예수의 방법이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복음서의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제자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적인
12주 성경공부로 구성되어 있다. 하우어워스의 “교회는 예수의 이야기로 형성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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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야기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내러티브적인 제자훈련이 진정한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필자는 전
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복음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인간의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어 사랑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 제자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다. 이것이 집중도가 있는 제자훈련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필
자는 확신한다.
둘째, 예수를 만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필자의 체험이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왜 제자
가 되어야 하는지? 예수를 만난 제자는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는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필자뿐만 아니
라 ‘요한복음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를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
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로 떠들썩하다. 세미나마다 루터, 웨슬
리, 쯔빙글리, 얀 후스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유럽교회, 영국 감리교, 영국 성공회, 독
일 루터교는 지금 루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국교회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끝나면 더 이상 종교개혁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교회는 이제부터 500주년이 시작된다고 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예수가 없
는 교회, 예수가 없는 제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모래성과 같은지 밝히고 싶다. 행사
위주의 교회, 교인만 모으면 된다는 물량주의, 깊이 없는 모임위주의 교인은 교회의
본질과 제자의 본질을 이룰 수가 없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
는가?’ ‘예수 없는 교회가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필자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예수를 만남으로 빛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운 제자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
고 확신한다.
셋째, 요한복음은 믿음과 행동이 철저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삶의 교과서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제자훈련’도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제자도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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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루터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 믿음은 수 만개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다. 믿
음은 분명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전적인 예수의 공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언어적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오직 믿음’이 선행을 무
시한, 행함을 무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루터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직 믿음’으
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히 연결되는 것은 선행이라는 행함이다. 믿음만 가
지면 된다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인식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한 것은 갈라디아서 5:6절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반
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 필자는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보았다.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믿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써 전도의 삶, 선행을 행하는 일, 사랑의 삶을 실천하
는 것이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공부에만 그치려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의 강점이 될 것이다.
넷째,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미래교회에 필요한 관계성 회복에 중요한 단서를 제
공한다. 미래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성, 공동체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요한
공동체는 개인의 체험적인 신앙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공동체가 강조하
는 “서로 사랑”을 따라 신앙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한
다. 레슬리 뉴비긴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자와 하나가 되는 일은 지적인
동의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묶
어주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다. 때로는 다른 이와의 이견으로 인해 고통스러울지
라도 서로 진리를 나누고 설득하면서 배우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서로를 사랑으로 묶어줄 때 가능하다.129) 하나 되게 하는 성령,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이 화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원천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것
을 갈라디아서 5:13-15절에 나오는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129)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The Household of God: Lectures on the Nature
of Church), 홍병룡 역(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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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제자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요한공동체가 낡은 유대교와 변질된 절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극복하고
예수가 성전이 되는 새로운 종교, 예수가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역동성이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에
필요한 지금, 점점 낡아지고, 변질되고, 형식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제자
훈련’은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밝혀주는 청사진과 같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필자는 점점 병들고 낡고,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어 가는 2017년 한국교회를 보
면서,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앙의 깊이와 새로운 교회를 세
워가려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적합하다고 보기에, 미래교회를 위한 대안으로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제안하는 것이다.
끝으로 ‘요한복음 제자훈련’은 필자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만든 성
경공부가 아니다. 필자의 성령체험과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를 만난 경험을 통해서, 예
수의 내러티브적인 제자도를 따라 가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이미 천 명의 성도를 통해 검증이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
급했듯이 아무리 좋은 제자훈련이라도 이론적 성경공부로 그치면 아무런 소용도 효과
도 없다. 결국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고(고전 12:3), 제자가 되게 하고(행 2:1-4), 사랑
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행 2:43-47),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행 1:8) 원천이라는 사
실이다. 필자는 “성령의 신바람”이 30년 목회의 철학이다. 교회가 잘되려면 성령의 신
바람이 불어야 한다. 신풍(神風), 하나님의 바람이다. 교회와 성도 안에 인간의 바람이
불면 안 된다. 성령이 다스리고 역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신풍(信風), 하나
되는 바람이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어주고 격려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신풍(新
風), 새로운 바람이다.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성도와 교회에 새로운 바
람이 불도록 해야 한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성령이 신바람을 일
으키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갈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작은 보탬이 되
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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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일시 : 이름 :
그동안 ‘예수를 만난 사람들(예만사)’를 통하여 12주 동안 성경공부에 참여해
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으니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문지는 담임목사의 풀러 박
사 논문과 대광교회 성경공부의 미래를 위해 쓰일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성실하게 답
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앙생활을 한 계기나 나이는 언제부터였습니까?
2. ‘예만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예 : 담임목사의 권유로)
3.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연구나 성경공부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습니까?
4. 성경공부가 필요 없거나,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이전에도 새가족 교육이나 제자훈련, 말씀강해와 같은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구체적인 제목이나 내용을 적어주세요)
6. 12주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기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성경공부 시간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예: 너무 길었다, 또는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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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12과 중 나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과목이 있었다면 무엇
입니까?(어떤 개념이나 알지 못했던 성경적 지식이나 삶의 교훈 등)
9. ‘예만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셨습니까?
10. ‘예만사’를 통하여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까?
11. ‘예만사’ 성경공부가 앞으로도 대광교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12. ‘예만사’ 프로그램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3. ‘예만사’의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14. 기존의 새가족 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15. 가르치는 강사의 성경공부 운영에 있어서 해 주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16. ‘예만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느끼고 깨달아 결단한 간증을 적어주세요.
(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과 끝난 지금 어떤 차이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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